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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ICT 환경변화 속에서 ETRI는 

세계 최고 기술들을 개발해 글로벌 ICT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ICT와 타 기술·학문 간 융합을 기반으로 혁신적 기술을 세상에 내놓았

으며, 과학기술·ICT의 하모니를 통해 창조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 

어왔다. ETRI의 이러한 노력은 미국특허 종합평가 3년 연속 세계 1위

(미, IPIQ), 2014년 세계 100대 혁신기관선정(미, 톰슨로이터), 전 세계  

공공기관 중 특허풀 최다 가입 등의 뛰어난 성과로 입증되고 있다.

이제 ETRI는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3초(초연결·초지능·초실감) 

기술’ 개발을 앞장서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IT Korea를 넘어 ‘Smart 

Korea’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국가 과학기술계의 최대 화두는 ‘융합’이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선진

국을 모방하고 추격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지만, 경제와 기술 수준이 일정 정도에 오르자 더 

이상 급속한 성장을 이뤄내지 못했다. 그러자 기술·학문의 벽을 허물고 화학적·창의적인  

융합에 의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커졌다. 독일의 막스플랑크협회(80여 개의 연구 

기관으로 구성된 연합회)를 비롯한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융합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최고

의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는 것도 중요한 융합의 동인이었다.

ETRI는 조직 내 융합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 2013년 1월에는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SW SoC융합연구본부’를 신설하고, 여기로 기존의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부, 시스템

반도체연구부, 서울 SW-SoC융합R&BD센터를 옮겨 융합연구에 적합한 조직체계를 갖

췄다. 또 ICT+자동차, ICT+조선, ICT+국방 등 단순한 형태이던 기존 융합연구에 SW와  

반도체를 추가해 ICT와 다수의 분야가 융합하는 복합적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추구했다. 

정부는 첨단 과학기술의 보고인 출연연의 융합부터 시작했다. 그동안 출연연이 서로 담을  

허물고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운영체계가 달라 쉽지 않았

다. 2014년 6월 30일 통합연구회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 : NST)가 발족하자 출연연 간 융합과제도 활기를 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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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통합 직후인 2014년 12월, ETRI를 주관으로 하는 ‘UGS(Under Ground Safety) 

융합연구단’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제1호 융합연구단에 선정됐다. 융합연구단은 특정  

주제에 대해 여러 출연연의 전문인력이 모여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일몰형 조직으로, 

UGS는 IoT를 기반으로 도시 지하매설물을 모니터링하고 관리시스템을 개발·상용화하

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당시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싱크홀 등 지하매설물 붕괴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UGS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4개 출연연과 SK텔레콤, 한세지반엔지니어링 등 11개 기업이 참여 

하고 있다.

2015년에는 ETRI가 주관한 ‘KSB(Knowledge converged Super Brain) 융합연구단’도 

선정됐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함께 참여 

하는 이 연구단은 사물지능통신(Internet of Everything : IoE)에 대응하는 ‘인간중심 

초연결 지능사회 구현기술 확보’를 목표로, 자가학습형 슈퍼브레인 지능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ETRI는 ‘세계 최고 ICT 연구기관’이라는 기관비전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계 1등 기술 

(연간 1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 또는 세계시장의 15% 이상을 점유할 수 있는 기술)과 핵심 

원천기술(제품화에 필수불가결한 독창적 기술) 개발에 힘써왔다.

이를 위해 연구효율성 극대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했다. 2015년부터는 출연연 최초

로 연구 사업별 특성에 따라 R&D를 원천형과 융합형으로 나누는 이원화 기관운영제도를  

도입 했다. 원천기술은 각 연구부문에서 연구하고 융합연구는 주제에 맞게 일몰형 방식

으로 수행함으로써 연구효율을 높인 것이다. 또 연구과제 수를 300개 수준으로 대폭 줄여  

몰입도를 높였으며, 연구 총괄전략 책임자(CSO, Chief Strategy Officer)를 둬 빠르게  

변하는 대외 환경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ETRI의 ICT 기술이 경제발전 견인에만 머물지 않고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  

문제 해결, 교육혁신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 공감기술’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2013년부터는 ‘ETRI-공감 R&D-WELLS(Warm, Environment, Language, Life care, 

Safety)’를 전개해 국민행복을 위해 앞장서는 기관으로 거듭났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세계 1등 기술과 
공감기술, 
동반성장 이루다

위한 자동주차 기술과 보행보조시스템,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국어 방송서비스, 범국민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자동통역시스템 등을 개발해 나갔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2013년 3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했다. 이에 

ETRI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소관부처가 변경됐다.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창조경제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학기술·ICT와 결합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창조경제’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산업에 접목해 기계·제조 등 성장  

한계에 부딪힌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을 발굴·선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SW에 방점을 찍었다. 미래창조과학부

는 2013년 10월 SW를 기반으로 전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한다는 내용의 ‘SW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1960~1970년대의 철강산업과 경부고속도로가 국가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듯, 창조 경제 시대에는 SW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ETRI는 국가적 아젠다에 부응하기 위해 우선 SW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산재되어 

있던 SW와 콘텐츠 관련 연구조직을 네 개의 연구본부로 재편해 ‘SW·콘텐츠 연구소’를  

설치 하고, 하부 조직으로 ‘SW기반기술연구본부’, ‘차세대콘텐츠연구본부’, ‘SW-SoC융합

연구본부’, ‘사이버보안연구본부’ 등을 둬 SW R&D 체계를 통합했다. 또 기존 연구들을 SW  

기반으로 전환 하는 데 집중해 IoT와 스마트 보안,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

를 이뤄냈다. 이와 함께, ETRI는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 중소·중견기업이  

기술혁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했다.

정부는 2013년 6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통해 국가산업의 허리인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출연연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2013년 7월 실천 방안

을 담은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출연연의 중소기업  

연구소화 방안과 중소기업 지원예산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2015년 5월 발표

한 ‘정부 R&D혁신방안’의 골자도 출연연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통한 성장

의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단순한 자금지원이나 애로기술 해결을 넘어,  

출연연이 중소기업의 가상 연구소가 돼줄 것을 요구했다.

ETRI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014년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전담 지원할 

창조경제 시대, 
SW와 중소기업에 
방점을 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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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사업화센터를 신설했다. 이 센터는 ‘ETRI 백·만·조(百萬兆) 성과확산 전략’(1백 개  

기술창업, 1만 명 고용창출, 1조 원 매출효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중소 

기업에 ETRI가 보유한 우수한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ETRI는 또  

‘기술 옵션제’, ‘기술 예고제’, ‘연구인력 현장지원사업’, ‘1실 1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했다.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글로벌 경제·산업·시장  

흐름을 분석해 ICT의 미래를 정확히 읽고, 그에 맞는 R&D를 기획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동안 리더십을 유지했던 ‘ICT 강국 한국’의 위상을 다시금 바로 세우려면 ETRI가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도 컸다.

이에 ETRI는 2013년 미래기술기획조직인 ‘창의미래연구소’를 신설하고 직할부서별로 미래

연구팀을 만드는 한편, 미래기술 기획 프로세스를 새롭게 구축하는 등 글로벌 ICT를 선도 

하기 위한 기획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다수의 융합형 미래기술 R&D

를 기획, 견인해 나갔다.

이와 함께, 국가 ICT 미래기술 정책수립을 위한 Think-Tank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

했다. 대표적인 것이 ‘기가코리아(Giga KOREA)’ 사업이다. 기가코리아는 ETRI가 자체 

발굴 하고 기획한 프로젝트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5,500억 원이 투자되는 초대형  

범부처 국책과제다. ETRI를 중심으로 출연연, 대·중소기업, 대학 등 모두 90개 가까운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기가코리아의 목표는 C(콘텐츠), P(플랫폼), D(단말), N(네트워크)을 

모두 기가급으로 만들어 2020년까지 명실상부한 ‘기가 세상’을 여는 것이다. 2012년 기준  

100Mbps 수준인 네트워크 속도를 2020년 최소 100배 이상 끌어올려 1Gbps급 모바일  

서비스를 가능케 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코리아’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이후 ‘초연결(hyper-connected)’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초연결이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2014년 5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을 내세운 ‘IoT 기본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SW·센서·부품·디바이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IoT 혁신을 주도 

할 전문기업 육성 등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또 2014년 12월에는 초연결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Think-Tank가 되다

시대의 정보화 비전과 미래상을 알리는 ‘초연결 창조한국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25년까지  

‘초연결 창조사회’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ETRI도 2016년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Innovator’라는 비전을 새롭게  

정하고 이른바 ‘3초(초연결·초지능·초실감) 전략’을 제시했다. 모든 사물과 인간을 연결  

하는 ‘초연결’ 기반기술을 연구하고, 인공지능 등 ‘초지능’ 기술과 가상현실(VR)·홀로그램 

·UHD방송 등 ‘초실감’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이러한 기술을 가능케 하는 반도체 소자 

등 ‘초물질’ 연구에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ETRI는 ‘3초 전략’을 기반으로 제4차 산업혁명 선도 기관으로서의 리더십 확립에도 집중 

했다. ETRI는 제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고자 기관의 역할을 원점에서 다시 정립하고, 선택

과 집중의 관점에서 미래기술을 분석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연결 창조한국 비전 선포식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총회

기가코리아 국회 포럼 및 전시회

기가코리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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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토대인 SW와 첨단 콘텐츠를 집중  

개발하고 있다. 가상현실, 빅데이터, 컴퓨터 그래픽스, 자동통역, 인공 

지능,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기술 등을 기초기술부터 상용화 기술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컴퓨팅 자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과 

분야별 맞춤형 고성능 컴퓨팅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은 글로벌 리

서치 그룹인 가트너가 2010년·2011년 연속으로 IT 트렌드 1위로 꼽을 만큼 21세기 핵심 

기술로 주목받았다. ETRI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클라우드 DaaS 시스템’, ‘클라우드 저장

장치 기술’, ‘바이오 특화형 슈퍼컴퓨터’ 등 첨단 컴퓨팅 기술을 개발해 나갔다.

ETRI는 2011년 언제 어디서든 단말의 종류에 상관없이 즉석에서 원하는 컴퓨팅  

환경을 구성하고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맞춤형 인스턴트 컴퓨팅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2013년에는 해외출장 등으로 자신의 PC와 떨어져 있는 상황에도  

언제든 PC 속 자료·프로그램 등을 모바일 단말·노트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클라

우드 DaaS 시스템 및 단말기술’을 개발했다. ‘인터넷 안의 내 PC’로 불리는 이 기술

은 개인용 PC의 환경을 데이터센터 안에 구축해 두고, 어디서든 똑같이 이용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또 내부와 외부 망을 분리해 활용함으로써 해킹 위협도 거의 없다. 

‘클라우드 DaaS 기술’ 개발로 그동안 외산업체들이 주도해 비용부담이 컸던 가상 데

스크톱환경을 국내기술로 훨씬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기술

은 2014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T) 회의에서 국제 

표준에 선정됐으며 2016년 7월 공식표준으로 승인됐다.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특정 서비스분야 표준으로는 세계 최초의 공식승인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컸다. 

ETRI는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피처폰이나 저가의 단말로도 고해상도 게임, 3D  

영상 등 고품질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2013년에 개발하고, 이어 ‘클라 

우드 기반 IPTV 웹 가상화 기술’도 발표했다. 이는 기존 셋톱박스를 교체하지 않고  

신개념 고성능 
컴퓨팅 시대

클라우드 
컴퓨팅

통신사업자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ETRI가 개발한 SW를 탑재하는 것만으로 TV  

시청만 하던 IPTV를 웹 서비스까지 가능한 IPTV로 업그레이드 하는 기술이다.  

이로써 사용자는 셋톱박스 교체비용 없이도 고사양의 IPTV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셋톱박스 개발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됐다.

2015년에는 간단한 SW 설치만으로 클라우드 저장장치(스토리지) 용량을 획기적으

로 늘리는 ‘클라우드 분산파일 시스템 SW’를 개발했다. 여기에는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있는 각 컴퓨터의 디스크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단일 하드디스크로  

만드는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이 적용됐다. PC 하나에 내장된 하드디스크의 용량은 

수 테라바이트에 불과하지만, ETRI가 개발한 분산파일 시스템 SW를 깔면 이 SW

가 설치된 모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공간이 하나로 모여 윈도우 탐색기에 수십 페타

바이트의 가상 하드디스크가 나타나는 식이다. 이 기술은 국내 이동통신사(LG U+)

의 대표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술로 채택되어, 현재까지 천만 명 넘는 사람에게 확산

됐다. 국민들이 자신의 소중한 자료를 클라우드에서 안정적으로 보관·운영하는 데 

ETRI의 기술이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에는 ‘맞춤형 슈퍼컴퓨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 ETRI는 미국의 슈퍼 

컴퓨팅 전문업체인 아프로 인터내셔날과 공동으로 유전체·단백질 구조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바이오 특화형 슈퍼컴퓨터 ‘마하(MAny-core Hpc system 

for bio-Application : MAHA)’를 개발했다. 마하는 고성능 연산처리가속장치

(GPGPU)를 장착해 무려 36,000개에 달하는 코어를 지원하면서도(이론 성능 최대  

105테라플롭스) 전력 소모량은 기존 시스템 대비 50%에 불과한 저전력·고성능  

슈퍼컴퓨터다. CPU만을 사용한 기존의 유전체 분석시스템 대비 최대 150배 빠르게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로써 ETRI는 그간 불모지나 다름없던 슈퍼컴퓨터 분야에

서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마하는 2013년 11월 인간유전체 관련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암유전체  

컨소시엄(ICGC)’의 유전체분석 데이터센터에 선정돼 클라우드 슈퍼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데이터센터 선정은 ETRI의 독자적인 슈퍼컴퓨팅 시스템 개발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CGC에는 ETRI를 포함해 미국  

맞춤형 
슈퍼컴퓨터

SW·
콘텐츠  

2

슈퍼컴퓨터 마하

클라우드 D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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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대학교 슈퍼컴센터, 일본 동경대학교 의료과학연구소 등 모두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 약 2,000여 명의 암유전체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맞춤  

표적항암제를 찾아내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ETRI는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물론 즐겁고 행복하며 실감나는 삶을 위한 차세대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가상현실, 컴퓨터 그래픽스, 인텔리전트 인터랙션, 컴퓨터 게임 

등을 연구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3D 게임이 보편화되고 영화·드라마에서도 3D 그래픽이 필수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3D 콘텐츠 기술개발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특히 기존의 단순히 보고 듣는 콘텐츠  

수준을 넘어 만지고 즐길 수 있는 실감체험 중심의 3D 콘텐츠로 빠르게 발전해 갔다. 

ETRI는 2012년 보는 3D에서 ‘체험하는 3D’로의 전환을 가능케 두 개의 기술을 

개발했다. ‘사용자 동작인식을 위한 3D 깊이인식 기술’은 움직이는 사람의 동작과 

특정 공간을 3D 깊이인식 카메라를 이용해 3차원으로 정확히 추출하는 기술이고,  

‘체감형 3D 콘텐츠-사용자 간 상호작용 기술’은 추출한 콘텐츠와 가상의 3D 콘텐츠

를 상호 결합하는 기술이다. 이 두 기술을 이용하면 사람과 3D 콘텐츠가 서로 반응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ETRI는 2012년 5월 국내 최대의 IT 전시회인 ‘월드

IT쇼 2012’에서 사람이 3D 콘텐츠(인터랙티브 가상 수족관) 속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거나 낚시를 하는 등의 체험을 시연했다. 

한발 더 나아가, 2013년에는 사이버상의 3D 아바타에 옷을 입혀보고 구입하는 ‘3D  

가상 피팅 서비스’를 개발했다. ‘리얼 3D 신체계측 기술’을 이용해 개인의 신체정보를 

1초 만에 스캐닝한 뒤 가상의 3D 아바타를 만들어 원하는 옷을 입혀보는 서비스로,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며 옷맵시를 보거나 자연스러운 치마의 찰랑거림까지 확인할 수 

있어 실감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60%에 달하는 온라인 

의류구매 반품률을 크게 낮추는 것은 물론, 외국인이 우리 옷을 3D 아바타에 입혀보고 

구입할 수 있어 K-POP에 이은 ‘K-패션’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특수 안경을 이용해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안경 디스플레이(Eye Glasses Display)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경험 선사하는 
차세대콘텐츠

가상현실/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도 개발했다(2013년). 사용자가 바라보는 실제 세계 위에 3D 그래픽 객체를  

겹쳐서 보고, 이 객체를 다시 디스플레이 밖의 가상공간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 

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그래피티 캔버스’에 나비를 그린 뒤 터치하면 3D 나비가  

되어 스크린 속을 훨훨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체험자가 낀 안경 속으로 날아 들어 

오는 식의 현실감 넘치는 경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기술은 체험위주의 살아 

있는 전시관 구축이나 유치원·학교의 실감 교육용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2013년에 개발한 ‘다시점 영상기반 3D 얼굴복원 기술’은 2차원 사진 두 장에서  

10초 만에 3차원의 얼굴 이미지를 얻는 기술이다. ‘아바젠(Avagen)’이라고 이름 

붙인 이 기술은 각도를 달리해 촬영한 얼굴 사진 두 장에서 얼굴윤곽에 대한 정보

를 수집해 분석하고 이를 다시 3차원 디지털 이미지로 만드는 것으로, 3D 촬영이나  

모델링 없이도 손쉽게 3D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아바젠은 스티커형 사진 촬영 시 

기존 2차원 이미지 대신 3D 얼굴을 적용하거나, 치과나 성형외과에서 수술 전·후 

모습을 비교할 때, 그리고 3D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에 자신의 얼굴을 적용해 

직접 주인공이 돼 보는 체험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됐다.

2014년에는 가상공간에 재현한 3D 디지털 문화재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조립 시뮬레이션까지 해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ETRI는 문화재청의 협조로  

확보한 건축 문화재 실측도면과 3차원 스캔데이터를 활용해 건물의 부재(部材: 뼈대

가 되는 재료)를 사실적으로 디지털화 한 다음, 가상공간에서 전통기법에 따라 직접 

건축문화재를 지어보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 이 기술을 토대로 3종의 디지털 건축 

문화재 체험학습 콘텐츠인 터치빔(TouchBIM), 엑스탑(X-Top), 헤트리스(hETRIs) 

를 제작해 일반에 선보였다.

이어, 2015년에는 누구나 쉽게 3D 프린팅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콘텐츠 저작, 시뮬 

레이션, 3D 스캐닝 SW’를 개발했다. 3D 프린팅을 하려면 대상물을 스캔하거나 수 

작업으로 3D 콘텐츠를 제작한 뒤, 이를 3D 프린팅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등의 전문

적인 과정이 필요했었다. 그러나 이 SW를 이용하면 누구나 단순한 그래픽 유저 인터 

페이스(GUI)를 스크롤바로 조작해 대상 모델의 스타일·높이·넓이 등을 손쉽게 변형

하고, 직접 손으로 해야 했던 3D 프린팅 모델 생성작업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컴퓨터가 표현하는 색깔과 사람 눈이 식별하는 색깔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가상 

세계 실감컬러 재현기술’도 개발했다(2016년). ETRI는 컴퓨터 그래픽스에 사용 

공간증강 인터랙티브 기술

가상 수족관 기술

다시점 영상기반 3D 얼굴복원 기술

3D 가상 피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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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RGB(빨강·녹색·파랑) 3개 채널을 16개 이상의 채널로 세분화함으로써  

실감컬러를 만들어냈다. 이로써 기존에 실감표현이 어렵던 보라색과 형광색 등도 

자연스럽게 컴퓨터상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1990년대 초반 문서자동번역기술로 시작된 ETRI의 음성언어정보처리기술은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도출했다. ‘대한민국 언어가 세계 모든 언어와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자동통역기술을 개발해 2012년 한·영, 2013년 한·일과 한·

중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갔다.

ETRI는 2012년부터 ‘자동통역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단말용 자동통역 앱 ‘지니톡 

(GenieTalk)’의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2012년에는 ‘지니톡’ 첫 번째 버전(한·영 통역) 

을 제주도(1월), 여수세계박람회(5~8월)에서 시범서비스하고, 10월에는 범위를 넓혀 

전 국민과 한국을 방문 중인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했다. 당시 ‘지니톡’의 자동 

통역률은 80% 이상으로, 세계 최고로 인정받던 구글의 한·영 자동통역 기술 대비 

15% 이상의 경쟁우위를 보였다. ‘지니톡’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12 스마트콘텐츠  

어워드 & 콘퍼런스’에서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ETRI는 시범서비스 이후 게시판에 올라온 사용자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능 

을 개선해나갔다. 2013년 5월에는 ‘지니톡’ 두 번째 버전(한·일 통역)에 대한 시범서비스

를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실시했고, 12월에는 세 번째 버전(한·중 통역)도 발표했다. 

자동통역기술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니톡’을 기반 

으로 제작된 인천아시안게임용 자동통역 앱인 ‘인천광역시 통역비서’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은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간 총 14,400여 명에 달했다.

ETRI는 ‘지니톡’의 통역시스템을 스마트폰에 내장함으로써 통신이 되지 않는 곳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단말탑재형 지니톡’을 개발해 2014년 9월 1일 인천국제공

항에서 시연했다. 이로써 ‘지니톡’ 사용 시 데이터요금에 대한 부담과 통신 속도가 느린  

국가(지역)에서의 서비스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한 대의 스마트

폰을 외국인과 공유하며 통역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각자의 스마트폰에 말을  

언어장벽 허무는 
자동통역

자동통역
서비스 
‘지니톡’

하면 블루투스 통신으로 상대편 스마트폰으로 통역결과가 전달되는 시스템도 구현했다.

2016년 5개국 언어(영어·일어·중국어·스페인어·불어)에 대한 자동통역이 가능

해진 ‘지니톡’은 한컴인터프리를 통해 ‘한컴 말랑말랑 지니톡’이라는 이름으로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내년에 열릴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전 세계에서 온 선수와 

임원에게 자동통역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통역서비스를 비롯해 음성인식 분야와 언어번역 분야 SW를 개발하기 위해서

는 필수적으로 다국어 언어음성DB가 필요하다. ETRI는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는 물론 2014년 프랑스어, 2016년에는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대화체 

(구어체)에 대한 언어음성DB를 지속적으로 구축·배포했다. 이 DB들은 유럽언어 

자원협회(ELRA) 등 해외 기관보다 90% 이상 저렴하게 국내 중소기업에 제공되고 

있으며, 2016년 4월 기준 국내 57개 기관에 247개 배포돼 총 430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절감 효과를 냈다.

2014년 7월에는 ‘지니톡’ 후속모델로 세계 최초의 대화형 영어학습 서비스인 ‘지니 

튜터(GenieTutor)’를 개발했다. ‘지니튜터’는 컴퓨터와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를 공부하는 서비스로, 학습자가 영어로 말을 걸면 컴퓨터가 표현·문법·발음 등의  

오류를 지적하고 교정해주는 형태로 구현된다. ETRI는 고난이도 IT 기술인 ‘자연어 

대화인터페이스 기술’을 교육 분야에 접목해 이 기술을 개발했다. 향후, 지니튜터는 

한국인의 영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연간 15조 원(2014년 기준)에 달하는 영어 사교육

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ETRI는 2015년 사람의 음성을 문자로 바꾸거나 음성에서 특정 단어를 자동추출  

하는 ‘자연어 음성인식 SW’를 개발했다. 본 SW를 이용하면 기업은 경영전략 수립,  

고객 마케팅, 고객 분쟁 대응 등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콜센터 녹취기록 

을 텍스트로 바꿔 DB화한 뒤 이것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고객의 연령·

성별에 따른 관심분야와 고객 성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 

이 SW는 외산 기술과의 비교테스트에서 10% 이상의 우수한 성능결과를 얻었다.

대화형 
영어학습 
서비스 
‘지니튜터’

자연어 
음성인식

모바일 단말용 자동통역 앱 ‘지니톡’

음성언어기술 시연

‘지니튜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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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는 기계가 인간의 언어·시각·지식을 이해하는 기술, 기계가 인간의 두뇌처럼 학습

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축적하는 기술, 추론을 통해 상황을 판단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기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계가 인간수준의 지능을 보유해 자유롭게 인간과  

소통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미래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2011년 이후 애플의 음성인식 서비스인 ‘시리(Siri)’와 삼성전자의 ‘S보이스’가 순차적으로  

출시되면서 인간과 기계 사이의 인터랙션 기술이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에 ETRI는 

더 새롭고 혁신적인 인터랙션 기술로 2012년 ‘시선·행동분석을 통한 미래예측 안경’을  

선보였다. 안경 안쪽에는 사람의 시선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카메라가, 바깥쪽에는 그 사람

이 무엇을 보고 관심 있어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카메라가 달려있다. 안경을 통해 오랜  

시간 특정인의 시선과 행동패턴에 대한 퍼스널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함으로써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미리 예측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해외출장을 갈 때 출장목적만 알려줘도 네트워크상의 아바타가 과거 개인의 경험과 선호도

를 기반으로 최적의 스케줄을 짜주는 식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2013년에는 시각장애인의 눈 역할을 해주는 ‘스마트 안내시스템’을 개발했다. USB 카메라 

2개가 장착된 모자형태의 입력장치와 태블릿으로 구성된 이 시스템은 지하철역, 보도, 버스

정류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방향·위치정보와 객체정보(버스번호, 만날 사람)를 상황에 

적합하게 인식해 음성으로 들려준다. 예를 들어, “잠시 후 오른쪽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911번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같은 음성을 들려주는 식이다. 이 기술은 별도의 IC칩이나  

식별장치 없이도 일상적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  

2014년에는 게임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게임봇 문제를 해결할 ‘대규모 게임 데이터분석 

및 게임 인공지능 기술’도 확보했다. 게임봇이란, 악성유저가 마치 게이머인 것처럼 속여  

24시간 게임에 참여시키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다른 게이머들의 게임머니·아이템·

경험치 등을 수집해 팔아 게임시장을 흐려왔다. ETRI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게임

봇을 자동탐지하고 대응하는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해 국내 게임업체들에 기술이전 했다. 

ETRI는 2014년 8월 이 기술의 핵심인 ‘봇트래커(BotTracker)’를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IEEE)가 주최한 인공지능 기술경연대회인 ‘봇프라이즈(BotPrize 2014)’에 선보여 게임봇 

판정기술 부문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015년에는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 운동하는 사람의 동작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잘못된 

인공지능시대 
여는 지능형 기술

자세를 잡아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

로, 컴퓨터가 스스로 패턴을 분석하고 유추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기계학습 기술

이다. ETRI는 이 기술을 골프에 적용해 사용자가 스윙을 하면 손목·발목·머리는 물론 십

여 개의 관절 위치까지 정확하게 분석한 뒤 오류를 잡아주는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기술이전

에도 성공했다. 향후, 이 기술은 피트니스와 야구 등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ETRI는 인공지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2022년) 언어지능 SW인  

‘엑소브레인(Exo-Brain)’을 개발하고 있다. ‘엑소브레인’은 기계학습기술인 머신러닝과 딥

러닝을 기반으로, 기계가 인간의 언어(자연어)를 이용해 인간과 자유롭게 묻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는 SW다. 2016년 초 세기의 바둑대전에서 이세돌 9단을 꺾은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처럼 스스로 학습을 저장하는 ‘지식축적 및 탐색기술’

도 갖추고 있다. 

‘엑소브레인’은 2016년 11월 국내 최장수 TV퀴즈쇼인 EBS ‘장학퀴즈’에 출연해 수능시험  

만점자, 장학퀴즈 시즌별 우승팀 등과 퀴즈실력을 겨루기도 했다. ‘대결! 엑소브레인’이라는 

이름의 이 특집 방송에서 ‘엑소브레인’은 600점 만점에 510점을 받으며 압승했다. 이때까지 

엑소브레인이 학습한 백과사전과 한자사전, 상식사전은 무려 12만 권에 달했다. 

국방기술은 최첨단기술이 집약된 분야다. ETRI는 ICT와 국방기술의 활발한 접목을 기반

으로 점차 정보중심, 고성능 네트워크 중심, 무인 자동화 중심으로 진행하는 미래전에 대응

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

ETRI는 2012년 국방표준 DDS(Data Distribution Service) 통신 미들웨어인 EDDS 

(ETRI-DDS) 개발에 성공했다. DDS는 함정(艦艇)이나 전차 등에 탑재된 무기체계를 연동 

하는 통신 미들웨어로, 적의 공격 시 즉각적으로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  

지휘통제, 타격무기체계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미래의 무기체계가 빠른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네트워크 중심 전장환경(NCW)’으로 변화함에 따라 

통신 미들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EDDS의 개발로 차세대 무기체계에 필요한 통신 미들웨어를 국산화할 수 있

게 됐다. 특히 EDDS는 기존의 통신 미들웨어 대비 두 배 이상의 응답속도와 초당 3백만 개  

이상의 메시지 및 이벤트를 처리하는 능력을 갖춰,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차세대 국방시스템 
구현하는 국방 SW

스마트안내시스템

골프에 적용한 머신러닝기술

언어지능SW, 엑소브레인 로고

EBS 장학퀴즈에서 우승한 엑소브레인

ED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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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SW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항공분야 기반 SW를 개발하는  

데도 성공했다(2012년). 무인 항공기용 실시간 운영체제(RTOS)인 ‘큐플러스 에어(Qplus 

AIR)’가 그것이다. 항공기 제어 기반기술인 운영체제는 사람으로 치면 심장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복잡한 기능들을 동시에 제어하면서도 한 치의 오류도 용납하면 안 되는 매우 난이도

가 높은 SW다. ETRI는 ‘큐플러스 에어’를 개발함으로써 그동안 전적으로 외국기술에 의존

하던 항공 운영체제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항공기술 관련 국제표준인 ‘ARINC-

653’을 준수한 최초의 국산 운영체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 

‘큐플러스 에어’는 2012년 12월 미국 항공 SW 안전인증 최고수준인 ‘DO-178B Level A’

를 획득했다. 또 2013년 2월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무인기 시스템에 ‘큐플러스 에어’

를 탑재해 실시한 두 차례의 비행시험에도 성공했다. 이 SW는 2013년 12월 연구소기업인  

‘알티스트’ 창업과 함께 본격적인 기술상용화에 들어갔다.

2015년에는 하나의 하드웨어에서 두 개 이상의 운영체제를 작동할 수 있는 ‘큐플러스 하이

퍼’를 개발했다. 이로써 자동차·항공·선박·로봇 등에서 사용하는 다수의 운영체제를 손

쉽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경량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고장 시 신속하게  

수리해 위험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성하는 엔진·브레이크·네비

게이션 등 각기 다른 장치들의 동작은 그대로 보장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2014년 연구소기업인 ‘이브이랩스(EVLabs)’ 창업과 함께 듀얼 OS 기술

상용화도 본격화됐다.

ETRI는 자동차, 영화, 교육,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SW와 플랫폼을 개발해  

우리 생활 구석구석을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ETRI가 2006년 개발에 성공한 Nano Qplus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양한 형태로 고도

화됐다. Nano Qplus는 IoT의 실핏줄에 해당하는 센서노드에 탑재되는 초소형 운영체제

다. 자동차 분야에 적용된 Nano Qplus는 자동차용 실시간 운영체제(ROSEK)로 발전해 

2009년 이 분야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이후 2013년에는 현대자동차 엑센트, 2015년  

기아자동차 모닝과 현대자동차 아반떼의 엔진제어 ECU에 탑재되어 양산 판매되고 있다. 

또 Nano Qplus를 이전받은 ㈜누리텔레콤은 무선통신 기반 원격전력검침기를 양산해  

인도에 25억 원(2015년), 노르웨이에 800억 원(2016년) 규모의 수출을 성사시키는 쾌거

다양한 첨단 
SW·플랫폼

를 이뤄냈다.

2012년에는 ‘디지털시네마 기술’을 상용화했다. 디지털시네마는 영화 촬영 이후 상영 시까지  

필요한 후반 작업기술을 총망라한 SW로, 디지털 마스터링 기술, 영화 배급관리기술,  

디지털 상영기술 등이 주를 이룬다. ETRI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디지털시네마 SW를  

국산화하고 부산국제영화제(BIFF 2012) 출품작 ‘마이 라띠마’를 비롯한 수십 편의 영화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영화제작환경 경쟁력을 한 계단 끌어올렸다.

ETRI는 2012년 터치스크린과 연동되는 ‘촉각 피드백 스타일러스’(스크린에 직접 대고 쓰는  

디지털 펜) 개발에도 성공했다. 이로써 사용자들은 터치스크린 화면의 각종 콘텐츠나 그래픽 

사용자인터페이스(GUI)를 촉각적으로 느끼며 조작할 수 있게 됐다. ETRI가 개발한 스타일 

러스에는 스피커와 2종의 촉각소자가 내장되어 있으며 터치스크린 단말과는 블루투스  

통신으로 연계된다. 이 기술은 2015년 기술이전 되면서 교육용 실감전자펜 제품으로 출시 

되고 있다.

스마트교육을 앞당기는 기술도 개발했다. ETRI는 2013년 차세대 웹기술인 HTML5를  

기반으로 개발한 ‘멀티레이어 기반 협업 플랫폼’을 이용해 ‘스크린 간 콘텐츠 이동 및 공유 

기술’을 개발했다. 웹상의 인터넷강의 자료나 유튜브 동영상 등을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  

끊김 없이 빠르게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으로 보내거나, 반대로 전송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

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선생님이 전자칠판 속 특정 동영상·파일을 학생들과 공유하거

나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를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져 살아

있는 스마트교육 실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됐다.

2014년에는 기존보다 2D·3D 그래픽 실행속도는 10배, 이미지 처리속도는 20배 이상 

빠르게 할 수 있는 웹 기반 가속기술 ‘큐플러스 웹(Qplus Web)’을 개발했다. 그동안 웹  

플랫폼은 안드로이드나 iOS에 비해 앱 실행 성능이 떨어져 외면 받아왔으나, 큐플러스 웹

을 이용하면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인 앱 실행이 가능하다. 이 기술은  

2014년 11월 세계 최초로 표준화기구인 크로노스그룹의 웹 가속 호환성 테스트(WebCL)  

인증을 획득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ETRI는 2015년 스마트기기 내에 설치하는 내장형 앱과 웹 기반 앱의 장점을 결합한 ‘하

이브리드 앱 플랫폼’의 업그레이드 버전(일명 하이웨이(HyWAI))을 발표했다. ‘하이브리드 

앱 플랫폼’은 2010년 처음 개발된 것으로, 내장형 앱처럼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면

서 동시에 웹 기반 앱처럼 화면 구성과 데이터 처리가 쉬워 호평을 받아왔다. 2015년에 촉각피드백 스타일러스

큐플레스에어

큐플레스에어가 비행기에 탑재된 모습

스마트 미디어 연구

하이브리드 앱 플랫폼(HyWA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ICT 40년, ETRI 40년 Smart Korea를 실현하다

076 077



새롭게 개발한 플랫폼은 3.5버전으로, IoT 응용 앱 개발에 적합하도록 블루투스와 와이 

파이 제어 기능까지 더한 것이 특징이다.

리눅스 환경에서 ‘CPU 수에 비례해 성능을 높이는 기술’도 개발했다(2015년). 빅데이터  

분석 등 대용량 정보처리가 보편화되면서 수백에서 수천 개의 CPU로 구성된 ‘매니코어  

컴퓨터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CPU 코어가 늘어나는 만큼 성능은 향상되지 않

아 리눅스 개발자들은 골머리를 앓아왔다. ETRI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가상화  

클라우드 환경에서 CPU 증가에 따라 비례하는 성능이 나오게 하는 기술(100개 코어까지)

을 개발했다. 여기에는 가상 CPU가 불필요하게 물리 CPU를 사용하지 않도록 커널 내부의 

소스코드를 수정하는 기술이 활용됐다.

2015년 4월에는 실감콘텐츠를 활용해 집에서도 효과적으로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재활훈련 시스템’을 개발해 발표했다. 환자는 하나의 IPTV 채널로 5개의 스크린을 동시

에 사용해 트레이너의 운동영상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고, 의사는 환자가 밟고 있는 발판  

눌림센서로 무게중심 변화를 체크해 환자가 얼마나 재활훈련을 잘 따라하는 지 분석할 수 

있다. 또 원격지의 의사가 환자를 모니터링 하며 노트북, 스마트폰, TV 등으로 자세교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ETRI는 여기에 바람·향기·촉감·진동 등 4D 실감효과를 더해 지루

함 없는 재활훈련 환경을 구현했다.

ETRI는 트래픽 폭증(매년 40% 이상), 스마트폰 중심의 이동성 증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 비즈니스 응용 요구 확대 등 급변하는 네트 

워킹 환경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첨단 네트워크 기술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초연결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인프라와 지능형 서비스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ETRI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대용량·저지연 광인터넷 기술을 확보해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메트로·백본 구간 광전달망에서부터 유·무선 광액세스망까지 광인터넷  

시스템과 핵심모듈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ETRI는 2012년 대용량 광통신 시스템의 핵심기술인 ‘100Gbps 광 송·수신기술’을 개발

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100Gbps의 전송속도로 1초당 DVD 3장 분량의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ETRI는 이 기술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용하는 미래네트워크연구

시험망(KOREN)에 적용해 대전-서울-대전 간 510km에 달하는 장거리 광전송 현장시험

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장시간 무오류 전송에 성공해 실용성을 입증했다. 또 산업체 기술 

이전을 통해 최대 80km 떨어진 이동통신 중계국 간 데이터 송수신을 지원하는 ‘100Gbps 

광트랜시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데도 성공했다. 

2013년에는 미국 벨랩(Bell Labs)과 함께 기존 인터넷보다 2.5배 이상 트래픽이 폭증해도 

동일한 서비스 품질을 누릴 수 있는 ‘차세대 대용량 코히어런트(결맞음) 광 OFDM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의 광통신이 빛의 세기를 조절하는 온·오프 방식이었던 데 반해, 이 기술은  

빛 고유의 성질 중 위상과 편광을 조절하는 원리를 이용했으며, LTE 방식(OFDM)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ETRI는 큰 비용이 소요되는 광케이블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광 송· 

수신 장비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네트워크 속도를 2.5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2014년에는 각각 분리돼 있던 광·회선·패킷 장비를 하나로 통합하는 ‘오케스트라(Optical 

Carrier Ethernet System & Tera Ready Access) 광인터넷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

을 이용하면 그동안 개별 설치·관리되던 광·회선·패킷 데이터 전송경로를 통합해 서비스  

특성에 맞는 최적 전송경로를 설정·제어할 수 있다. 때문에 기존 네트워크 대비 라우터 부하  

빛의 속도로 
세상을 움직이는 
광네트워크

통신3

전쟁재활 훈련시스템

OFDM무선통신칩

100Gbps 광 송수신 핵심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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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전력소비 65%, 상면적은 68%를 줄일 수 있고, 망 구축비용과 운용비용도 60% 이상 절감 

된다. 또 가입자는 기존보다 약 100배 빠른 네트워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기술은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중심으로 여러 악기가 하모니를 이뤄 교향곡을 연주하듯, ETRI 중심으로 

국내 여러 중소 장비업체가 함께 가입자망부터 전달망까지 토털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컸다. 2016년에는 이 기술을 연구망인 KOREN에 적용하는 시연에도 성공했다.  

ETRI는 LTE, Wi-Fi, 블루투스, 근거리무선통신, 전파, 무선주파수 등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무선충전, 화상회의시스템 등의 네트워크 SW·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 나갔다.

ETRI는 2012년 LTE, Wi-Fi 등 육상 이동통신 사용이 어려운 해상에서도 데이터 통

신이 가능한 ‘VHF대역(초고주파, 30~300MHz) 디지털 무선통신시스템’을 개발하

고 시연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기존의 해상 선박자동식별장치보다 30배 이상 향상된 

데이터 전송속도와 한층 뛰어난 신뢰성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행해 중인 선박도 선박 

간 또는 선박과 육상 간에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2014년 말에는 이 기술을 더 발전시켜 8배 빠른 VHF대역 통신시스템 ‘ASM2.0’을  

개발했다. ASM2.0은 직교주파수분할다중 방식을 이용해 주어진 대역폭의 사용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항해실에 TV 셋톱박스처럼 설치만 하면 되는 간단한 시스템

이기 때문에 실용성 측면에서도 높이 평가받았다. 이로써 해상의 어부들은 실시간으

로 해산물가격을 파악하거나, 해상 군사훈련정보 또는 사고정보 등을 곧바로 파악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잡음을 제거하고 순수 전파신호원만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전파탐지 거리를 두 배 이상 

획기적으로 늘린 ‘미약신호 탐지기술’도 개발했다(2014년). 이 기술은 대역폭도 기존 

10MHz보다 2.5배 확대된 25MHz급이어서 전파원 위치탐색에 용이한 것이 특징이

다. 이와 함께, 타깃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영역을 먼저 찾고 이동차량이 근접해  

정확한 위치를 찾는 방법을 이용해 ‘광대역 방향탐지 시스템’도 개발했다. 이 기술은  

국가 전파관리업무, 국방 무선통신, 재난안전 무선통신 등의 분야에 적극 활용됐다.

점점 
더 똑똑해지는 
스마트 네트워크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 
고도화

2014년에 개발한 ‘실내 내비게이션 기술’ 덕분에 실내에서도 위치검색이 가능해졌다. 

기존의 위성항법장치(GPS) 기반 내비게이션은 실외에서만 위치검색이 가능했지만, 

이 기술을 이용하면 5m 내외에서 건물 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와이파이와 센서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자동으로 DB를 생성한 

뒤 위치정보를 지도에 표시하는 방법이 사용됐다. 실내 내비게이션 기술은 국토교통부

의 ‘실내공간정보 구축·활용서비스’와 방송통신위원회의 ‘119 긴급구조를 위한 Wi-

Fi 위치정보 플랫폼’ 등에 활발하게 활용됐다. 2016년 현재 ETRI는 언제 어디서나 3m

급 정밀도의 실내·외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는 다양한 군 통신망을 하나의 장비로 통합하는 ‘IP통합장비’와 ‘다 

기능 접속장비’를 개발해 성공적으로 시연을 마쳤다. 미래의 전쟁은 네트워크 중심전

(Network Centric Warfare)이 될 것으로 예측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여러 군사망(군통신망, 전술망, 국방 무선망 등)의 IP와 비동기전송모드(ATM) 등의 

인터페이스가 서로 달라 연동이 어려웠다. ETRI는 군사망 중 유사 등급의 망 64개  

이상을 하나의 장비로 통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네트워크 중심전에 대비했다. 

세계 최초로 ‘밀리미터파 이동무선백홀 기반의 이동 핫스팟 네트워크 기술(MHN)’

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지하철, KTX 등 고속 이동수단을 많은 사람이 이용할 때 

Wi-Fi가 잘 터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보다 100배 빠른 

데이터 전송능력을 구현했다. 이때까지는 자하철 내부의 와이파이 무선공유기와  

지상 기지국 사이의 무선구간을 와이브로 기반 이동무선 백홀로 연결해 10Mbps  

속도를 제공했으나, 이 기술을 이용하면 무선구간을 밀리미터(mm)파 기반으로 연결 

해 기가급 속도를 낼 수 있다. ETRI는 2016년 1월 서울 지하철 8호선에서 달리는  

열차 내 이동 핫스팟 네트워크 기술을 시연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했다.

ETRI는 2013년 ‘시선(視選)통신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통신하고자 하는 특정 대상 

(전자기기, 사람 등)에 대한 정보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만 

으로도 통신이 가능해지는 기술이다. 시선통신은 기지국이나 AP가 필요 없는 단말 간 

직접통신(Device to Device : D2D)으로, 직진성이 강한 전파빔을 활용해 개발했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에 시선통신 앱을 깔아 실행하면 스마트폰 화면이 마치 

장치 간 
직접통신

ASM2.0 통신시스템

이동 핫스팟 네트워크 기술(MHN)

차세대 광네트워크 장비인 오케스트라 광 인터넷 기술

시선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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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모니터처럼 변하고, 사용자는 모니터 속에 특정 대상이 들어올 때 그것을 클릭 

하기만 하면 대상과 통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모니터 안에 TV가 들어오

게 한 뒤 이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있던 영상을 바로 TV 화면에 띄울 수 있고, 회의

를 하면서 스마트폰 모니터에 특정 사람의 모습을 담은 뒤 클릭하면 자동으로 상대

의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자료를 보낼 수 있다. 또 모니터 속 음식점 간판을 클릭하면 

식당 메뉴나 가격도 볼 수 있다. 

ETRI는 2014년 1월 미국 LA에서 열린 ‘IEEE 무선개인공간망(WPAN) 국제표준 

회의’에서 ‘시선통신 기술’을 시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근접한 단말끼리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통신하는 ‘LTE 방식의 D2D 기술’도 개발했다(2014년). 그동안  

단말 간 직접통신에는 10m 이내의 블루투스 기술과 수십m 이내의 와이파이 다이 

렉트(WiFi Direct) 기술 등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LTE를 확장한 이 기술은 벽이나  

건물 등의 장애물이 있어도 1km 이내에서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통신품질

도 뛰어나 직접통신의 서비스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또 다수의 근접 단말을 찾아내

는 속도도 빨라 근접성(Proximity)에 기반 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며, 재난  

상황에서의 공공안전용 통신기술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2015년에는 통신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소규모 이동통신 기지국인 ‘스몰셀 기지국 

SW기술’을 국산화했다. 스몰셀(Small Cell)은 빌딩 밀집구역 등 트래픽 폭증지역이

나 수신감도가 낮은 가장자리 지역에 손쉽게 설치해 통신 사각지대를 없애는 기술

로, 차세대 통신시장의 주역으로 주목받아 왔다. 특히, ETRI가 개발한 ‘스몰셀 기지

국 SW’는 무선AP처럼 간단히 설치할 수 있고 PC의 윈도우 환경에서도 손쉽게 개발

과 검증이 가능하다.

ETRI는 2016년 ‘스몰셀 기지국 SW’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여러 주파수 대역을  

묶어 속도를 끌어올리는 ‘반송파집성(Carrier Aggregation) 기술’도 개발 완료했다.  

예를 들어, 기지국에서 20MHz 대역을 다섯 개 사용할 때 최대 750Mbps 용량의  

데이터까지 전송할 수 있고 단말은 두세 개의 주파수를 묶음 전송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016년 말 현재 SORAN은 HW 출시를 기다리는 상태다.

이와 함께, ‘광기반 기지국 구축기술’도 개발했다(2015년).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

스몰셀 기지국/
광기반 기지국

해서 전송하는 기존의 디지털 방식 대신 광섬유를 이용해 직접 신호를 보내는 형태

의 기지국으로, 기존 대비 약 7% 비용만으로도 기지국을 구축할 수 있어 해당업체들

의 호응이 컸다.

2014년에는 어둠만 밝히는 전통적인 조명의 한계를 극복한 ‘지능형 LED 정보조명  

기술’을 개발했다. ETRI는 ‘조명 디밍’(Dimming : 특정 위치의 조명 밝기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기술)과 빛에 정보를 실어 통신하는 ‘LED 조명통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했다. 이 기술들을 이용하면 조명에 설치된 센서로 특정 공간과 상황에 적합한 조명

환경을 구축하거나, 공장·체육관·도로 등의 복합공간에서 조명을 상황별로 제어

함으로써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2015년에는 LED 조명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가시광무선통신(VLC) 네트워킹  

기술’을 개발하고 ‘루비넷(LuBi-Net)’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는 초당 3백만 회  

깜빡이는 LED의 빛 특성을 이용해 고속 스위칭을 함으로써 정보를 전송하는 기술 

로, 근거리무선통신은 물론 Wi-Fi와도 연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의  

주차장 천장에 달린 LED 조명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차관련 정보를 수신하거나,  

가정에서 LED 조명을 이용해 TV·컴퓨터·스마트폰 등을 손쉽게 제어하고 자유 

롭게 통신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012년 이후,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대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면서 영상회의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ETRI는 ‘분산형 텔레프레즌스 기술(고품질  

실감 영상회의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 끊김없는 영상회의 환경을 구축했다(2013년). 

기존의 영상회의 시스템은 고가의 하드웨어로 구성된 중앙집중형 구조의 ‘다지점  

제어 장치(Multipoint Control Unit : MCU)’를 사용하는 탓에 하나의 MCU에 여러  

사람이 동시 접속할 경우 인터넷 트래픽 과부하로 영상이 끊기거나 화질이 고르지 

못했다. 그러나 ETRI는 트래픽이 집중될 때 데이터를 음성이나 비디오 등 패킷별

로 분산해 전송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 기술은 2014년 7월  

정부의 통합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성공적으로 호환성 시험을 마쳤다.

LED 정보조명

첨단 영상회의

LED통신기술

HD급 눈맞춤 영상회의 가능기술

소형셀 기지국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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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14년 11월에는 ‘기가 큐릭스’를 개발해 국회 본관과 세종시 기획재정부 

간 끊김없는 영상회의 시연에 성공했다. ‘기가 큐릭스’는 SW 형태의 영상회의 시스템 

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세팅하기 쉽고 유지·보수가 간단한 것은 물론,  

외산 중심 고가 영상회의시스템의 1/3 가격으로 제공돼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영상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눈을 맞추며 실감나게 대화할 수 있는 ‘HD급 눈맞춤  

영상회의 가능기술’도 개발했다(2015년). 기존 영상회의 시스템에서는 카메라가  

스크린 위나 아래에 위치해 눈맞춤(Eye Contact)이 어려웠다. ETRI는 카메라를  

좌우에 달고 게임에서 쓰는 키넥트(Kinect)를 활용해 사람의 코·귀 등 거리정보를 

담은 깊이(Depth)영상을 합성하는 원리로 눈맞춤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이용 

하면 대화상대를 97.7%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주 화자를 자동 인식해 추적한  

다음 그 사람만 큰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또 회의중간에 배경화면을  

바꿔 프라이버시를 유지해주는 기능도 지원한다.

2015년에는 1m 떨어진 곳에서도 무선충전을 할 수 있는 ‘60와트(Watt)급 자기공명 

방식 무선충전 시스템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거의 붙여

야만 무선충전이 가능했으나, 무선전송방식을 이용한 이 기술은 특정한 구역 내에 

스마트기기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방식을 이용해 1m까지 충전범위를 넓

혔다. Wi-Fi존처럼 일명 ‘에너지존(E-Zone)’을 만든 것이다. 여기에는 1.78MHz  

대역의 낮은 주파수를 이용해 기존보다 에너지 밀도가 균일한 충전영역(균일장, 

Quiet zone)을 만드는 원리가 이용됐다.

ETRI는 지상기반 통신 인프라의 시간·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통신 취약지역 및  

재난·재해지역 그리고 긴급 통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성통신기술을 개발했다.

ETRI는 2014년 망망대해에 떠있는 선박, 외딴 섬이나 산간지역, 전파음영지역, 재난이  

발생한 곳에서도 원활한 통신을 가능케 해주는 ‘20Mbps급 초고속 위성인터넷 서비스 모뎀 

기술’을 개발했다. 위성인터넷은 군사용, 재난용, 해양을 포함한 통신인프라 취약지역  

무선충전

통신 사각지대 
극복하는 위성통신

지원용 등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비가 오는 등 기상상황이 안 좋을 때 전파신호가  

약해지는 점이 한계로 지목돼 왔다. 본 모뎀기술은 기상상황에 따라 전송방식을 바꾸는  

적응형 전송기술을 적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연간 위성인터넷  

가용률 99.9% 이상을 달성했으며, 국내 기업들은 기상상황에 적응 가능한 최첨단 위성통신

서비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ETRI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2016년 4월 ‘20Mbps급 초소형기지국(VSAT) 및 단말기 통합

위성 시스템’을 개발해 성공적으로 전송시연을 마쳤다. 

2015년에는 2.1GHz 위성 주파수 대역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위성·지상 겸용 개인 

휴대통신 이용기술’에 대한 표준화 기술을 개발했다. 2.1GHz 대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존

에 할당받아 활용 중인 2.1GHz 지상 IMT 대역과 바로 인접해 있는 상향 1,980~2,010MHz

와 하향 2,170~2,200MHz 대역폭을 뜻하는 것으로, 위성통신과 지상 이동통신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황금주파수로 불린다. 60MHz의 넓은 대역폭 덕분에 3세대와 4세대  

이동통신의 다양한 기술방식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고, 위성·지상 겸용 개인휴대 위성  

이동통신용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로 표준에 반영했다.

초연결사회가 다가오자, ETRI는 이를 선도하기 위한 IoT 기술개발에 집중했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감할 수 있는 ‘인간중심의 IoT 융합기술’을 목표로 

IoT 서비스 플랫폼, 저전력·장거리 사물통신, 센서 신호처리 등을 연구해 나갔다.

ETRI는 2013년 ‘개방형 시맨틱 IoT 서비스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 온도·습도·

자외선·전자파 등을 측정하는 센서를 원하는 곳에 부착하고 스마트폰에 관련 앱

을 다운로드 받으면, 센서가 측정값을 자동으로 앱에 전송해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현재 안방의 습도나 거실의 전자파  

수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기술은 2013년 12월 ITU-T 국제 

표준으로 승인됐다.

이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스마트 가전제품을 무선공유기(AP) 선택이나 암호입력 

없이 QR코드 인식으로 손쉽게 사용하는 ‘스마트홈 기술’도 개발했다(2013년). 이로써  

초연결사회 
준비하는 IoT

다양한 IoT 
융합기술

2세대 위성통신 모뎀관련 연구

60와트(Watt)급 자기공명 방식 무선충전 시스템 기술

끊김없는 영상회의 기술 국회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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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사들은 가전제품 겉면에 간단히 QR코드를 부착하고 Wi-Fi 칩을 내장하는  

것만으로 해당 가전을 자사의 서버에 연결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

며, 소비자 역시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안의 가전제품을 끄고 켜는 등의  

조작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기술은 2014년 6월 ISO(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으

로 승인됐다.

2014년에는 학교나 사무실 등에 설치된 각종 센서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엮어 조회·

설정·제어하는 ‘웹 기반 IoT 플랫폼’을 개발했다. 기존에도 센서를 묶어 관리하는 

기술은 있었으나, 제조사가 다를 경우 호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플랫폼은  

표준 웹 방식으로 개발돼 모든 센서와 연동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제어가 

가능하다. 이로써 선생님이 밖에서도 교실의 학생 수를 파악하고 실내온도를 조절

하는 등의 일이 가능해졌다.

IoT 네트워크는 광고 분야에도 빠르게 적용됐다. ETRI는 2014년 50m 이내 상점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수신하는 ‘스마트 간판기술’을 개발했다. 상점주인은  

기존 간판에 간단한 통신기능을 내장한 수신모듈을 부착해 다양한 홍보성 정보를 전달

하고, 사용자는 동글(Dongle)형 장치를 스마트폰에 부착해 정보를 얻는 식이었다.

2013년에는 차세대 핵심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인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oft-

ware Defined Network : SDN) 기술’을 새롭게 개발했다. SDN이란, 네트워크  

장비의 구성과 동작을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듯 중앙에서 손쉽게 변경·관리

함으로써 신규서비스 개발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기술이다. ETRI가 내놓은 

것은 SDN을 자유로이 제어할 수 있는 ‘상용수준의 SDN 컨트롤러 플랫폼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와이파이 응용기술’로, 기존 오픈소스 대비 약 네 배의  

이벤트 처리성능과 뛰어난 기능 확장성을 보유했다.

이어, 2015년에는 컴퓨팅·네트워킹 밀결합(Tight Coupling) 가상인프라를 즉각  

구성해주는 ‘분산 SDN/NFV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사용자가 원하는 클라

우드 및 네트워킹 자원과 맞춤형 기능들을 수분 내에 제공하는 기술로, 사업자는 이  

기술을 이용해 고객의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ETRI는 토종 네트워크 운영체제(OS)인 ‘N2OS(Neutralized Network 

SDN/ID통신

Operating System) 기술’을 개발해 전량 해외기술에 의존하던 장비업체의 SW  

기술 종속성 문제도 개선했다(2015년). ID통신 관련 핵심기술인 ‘ID기반 차세대 네트

워킹 기술’도 개발했다(2015년). ‘제2의 인터넷’이라 불리는 ID통신은 단말·사람·

데이터·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 객체에 고유한 식별자(ID)를 부여해 수백억 개 이상

의 다양한 디바이스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LTE와 더불어 4세대(G) 이동통신기술인 LTE-Advanced를 세계 최초 개발한 바 있는 

ETRI는 5세대(G) 통신기술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이동통신 강국의 역사를 이어 

가고 있다. 5G통신은 ‘언제 어디서나 환경의 제약 없이 사람과 사물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 

에게 Gbps급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통신’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은 5G통신의  

기준으로 ‘4세대 대비 20배 빠른 최대 20Gbps 데이터 전송, 전송지연 1ms(밀리초, 1/1000

초) 이하, 1㎢ 안에서 최대 100만 개의 기기 연결’ 등을 제시하고 있다.

ETRI는 2015년 5G 이동통신 적용 전 단계인 시범서비스 모델로 ‘미래 SNS’를 제안하고 이

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기술들을 개발했다. ‘미래 SNS’는 이동 중인 사용자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사물·공간이 동적으로 연결되는 확장된 개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이다. 

ETRI는 지하철, KTX 등 고속 이동수단에서도 기가급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이동무선백

홀 기술’, 10cm 이내 근접거리에서 기가급 대용량 데이터를 순간 무선 전송하는 ‘징(Zing)  

기술’, 그리고 기가급 동영상 중심의 동적 SNS를 지원하는 ‘모바일 엣지 플랫폼 기술’ 등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미래 SNS’를 시연했다. 

이와 함께, 밀리미터파 대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고속 빔(Beam)스위칭 기술’도 개발

했다(2015년). 밀리미터파는 가용 대역폭이 수 GHz에 달하는 주파수로, 기존 4세대 이동 

통신이 최대 100MHz 정도의 대역폭을 갖는 것에 비해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나 그만큼 통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전파 감쇄가 크고 직진성이 강한 탓에 서비스  

영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ETRI는 안테나 송출전력을 특정  

방향으로 모아 주는 빔포밍 기술, 하나의 기지국이 여러 개의 빔을 제공할 때 기지국과 단말

이 실시간으로 최적의 빔을 선택하는 빔스위칭 기술, 그리고 안정적인 핸드오버 기술 등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다.

2016년에는 4G 이동통신에서 20ms(0.02초) 이상이던 서비스 지연을 1/10인 2ms까지  

4세대를 넘어 
5세대 통신으로

ID기반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

개인 맞춤형 IoT 서비스 및 기술_스마트홈

스마트 간판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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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인 ‘5G 저지연 이동통신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여기에는 전송주기 축소기술, 제어신호 

와 참조신호를 최적으로 배치해 수신 데이터 인식시간을 최소화하는 기술, 경쟁 기반  

데이터 전송 기술, 지연 없는 핸드오버 기술 등이 활용됐다. 이 기술은 앞차의 사고정보를 

뒤따르는 차량에 빠르게 전달하는 차량 간 충돌방지 시스템(V2X),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수술 장비의 원격 실시간 제어 등 초저지연이 시급한 분야에 우선 적용된 후, 다양한 5G  

통신서비스로 활용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미디어 환경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화했다. 케이블TV, 위성 

방송, 지상파 DTV, 지상파 DMB, IPTV와 스마트TV, 휴대폰 동영상 

서비스 등이 보편화 하면서 시청자가 능동적으로 시청환경을 선택하는 

맞춤형 TV 시대가 열렸고, 방송·미디어 서비스의 지능화·양방향화·

멀티기능화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ETRI는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고자 

UHDTV, 고화질 이동방송, 하이브리드방송, 3DTV, 실감미디어, 증강

방송 등 첨단 방송·미디어 기술들을 개발해 나갔다. 

ETRI는 급격히 대용량화하는 방송·미디어 콘텐츠를 끊김 없이 빠르게 전송하고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할 수 있도록 스마트 미디어 인프라 기술개발에 집중했다.

ETRI는 2012년 10월 ㈜KT스카이라이프와 함께 HDTV보다 최소 네 배 이상 선명한  

‘4K급 초고화질방송(Ultra-HD : UHD)’을 천리안 위성을 통해 서비스하는데 성공

했다. UHDTV는 HDTV 이후의 차세대 방송으로, 가정에서도 영화관 수준의 고품질 

방송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또 도서나 산간지역에서도 가정용 소형 위성수신 

안테나만 있으면 UHDTV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다.

2013년 1월에는 ㈜CJ헬로비전과 함께 채널본딩(Channel Bonding) 기술을 적용

한 4K UHDTV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실험 방송했다. 채널본딩 기술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케이블방송 채널을 하나로 묶는 기술로, 기존의 방송  

인프라 환경을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전송용량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

이 장점이다. 

ETRI는 이어, 2013년 8월 ㈜KT스카이라이프와 함께 위성 4K UHDTV 실험방송을  

시작하고, 9월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국제방송박람회(International 

Broadcasting Convention : IBC)에 ETRI의 UHDTV 기술을 소개해 세계적인  

호응을 얻었다.

더 빠르고 더 선명한 
방송·미디어 환경

UHDTV

방송·
미디어

4

UHD TV기술

5G 저지연 이동통신 기술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ICT 40년, ETRI 40년 Smart Korea를 실현하다

088 089



2012년에는 인터넷 트래픽 변동으로 예기치 않게 끊어지곤 하던 기존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계층 영상부호화 기반 웹 전송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다양한 인터넷 환경과 단말 규격에 맞춰 멀티미디어 서비스

가 스스로 최적화된 스트리밍 채널을 찾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이나 품질 저하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 전송효율을 50% 이상 끌어올려 한 개의 방송채널로 

60Mbps에 달하는 대용량 콘텐츠를 전송하는 차세대 케이블 전송기술 ‘4096-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도 개발했다(2014년). 이는 한 채널로 

4K UHD 방송 프로그램 두 개를 동시 전송할 수 있는 수준이다. ETRI는 ‘직교분할  

다중반송파 방식’과 ‘저밀도 패리티 체크 코드(LDPC: Low-Density Parity-

Check Codes) 방식’을 결합해 이 기술을 개발했다. 이로써 국내 차세대 디지털 케이

블 전송장비와 핵심부품의 수입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2014년에는 하나의 송신기로 하나의 방송채널에서 4K UHD 방송과 이동형 HD  

방송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LDM(Layered Division Multiplexing, 계층분할다중

화) 기반 차세대 지상파방송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지상파 DTV 방송과  

지상파 DMB 방송은 서로 다른 송신기와 방송주파수 채널로 서비스돼 왔으나, 이  

기술로 동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송신기 설치비용 절약과 함께 방송주파수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TRI는 2015년 2월 LDM 기술을 북미 디지털 방송표준을 개발하는 ATSC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에 상정해 차세대 UHDTV 방송표준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ATSC 3.0’ 국제표준의 기반기술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7월과 8월에는 성공적으로 필드테스트를 마쳤다. 또 2016년 2월에는 

‘ATSC 3.0 송·수신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전미방송사연합(National Associa-

tion of Broadcasters : NAB)과 함께 미국 오하오주 클리블랜드시에서 VHF(Very 

High Frequency, 초단파) 채널을 통한 필드테스트에도 성공했다. 이어, 2016년  

8월에는 유럽의 방송표준인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에서 사용되는  

시분할다중화(TDM) 기술과 LDM을 비교 시연해, 수신 성능이 3dB 이상 더 우수

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미디어 전송 ETRI는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데이터를 압축하는 영상압축기술(High Efficiency  

Video Coding : HEVC)과 다채널·다객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향압축기술

(MPEG-H 3D Audio), 그리고 기존의 UHD 방송을 넘어 3D UHD 방송도 별도의  

데이터 전송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융합형 3D 방송기술’까지 확보해 ATSC 3.0 국제

표준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ETRI의 이 기술들이 2017년 상반기에 ATSC 3.0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되면  

국내 방송업체들은 글로벌 방송장비 시장에서 뛰어난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스마트TV 1백만, IPTV 가입자 7백만 시대가 열리면서 방송·미디어 환경도 제공

자 중심에서 시청자 개별취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빠르게 변화했다.

ETRI는 2012년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스마트TV, IPTV 등의 화면을 눈 동작 

만으로 제어하는 ‘사용자 시선추적 기술’을 발표했다. 이 기술은 첨단 정보기기가  

있어도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특수 안경 등의 보조장치 

없이 TV나 모니터 화면을 눈으로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메뉴 조작이 가능하다. 기존

의 시선추적 기술이 PC 사용을 위한 근거리 기술이었던 데 반해, 이 기술은 TV 등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대상으로 원거리에서도 적용 가능해 활용도가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됐다. ETRI는 시선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제스처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TV  

메뉴를 조작하는 ‘차세대 사용자인터페이스(UI) 기술’을 차례로 개발해 나갔다.

2013년에는 TV와 SNS가 융합된 ‘지능화된 소셜TV 서비스 기술’을 개발했다. TV에 

시청자의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계정을 입력하면 TV가 스스로 시청자의 관심사 

나 선호도를 분석해 시청자가 좋아할 법한 콘텐츠를 추천하고, 친한 친구가 주로  

시청하는 콘텐츠 정보를 알려주는 형태의 서비스다.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과 PC의 바탕화면을 꾸미듯이 내 맘대로 스마트TV 화면을  

구성하는 ‘HTML5 기반의 차세대 스마트TV 셋톱박스’ 개발에도 성공했다(2013년). 

이 기술을 이용하면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좌측에는 TV 화면을, 중앙에는 날씨  

개인 맞춤형 
방송·미디어

다양한 맞춤형 
미디어 서비스

지능화된 소셜 TV 서비스 기술

UHD TV LDM 기술

NAB Show 2015에서 LDM 기술혁신상 수상

고효율영상압축(HEVC) 이 적용된 UHD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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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젯(Widget)을 달아놓고 우측에는 포털창이나 트위터를 띄워놓는 식의 화면 구성

이 가능해진다. 또 가족 구성원의 각기 다른 취향에 맞는 개인맞춤형 홈 스크린도  

구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TV에서 자신이 원하는 동영상을 찾을 때 검색 정확도를 90% 

까지 높이는 ‘지능형 동영상 콘텐츠 검색추천 SW’를 개발해 상용화했다(2013년). 

ETRI는 여러 부서에서 개발한 첨단 시맨틱 웹 기술, 음성인식 기술, 클라우드 기술 

등을 융합함으로써 시청자가 입력한 검색 키워드의 의미를 시스템이 이해하고 분석

해 정확한 콘텐츠를 찾을 수 있게 했다. 이 SW를 이용하면 자연스러운 대화형 음성

인식으로 손쉽게 검색명령을 내리거나, 시스템이 사용자 선호도를 학습해 콘텐츠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함께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국어 방송서비스 기술’도 개발 

했다(2013년). 외국인 아내가 스마트TV 화면에 있는 다국어 서비스 아이콘에서  

자국의 언어를 선택한 뒤 자신의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연결해 해당 외국어를 듣는 

식이다. 이 기술은 ICT 기술을 이용해 다문화사회 진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한 

좋은 사례로 평가받았다.

방송 콘텐츠뿐만 아니라 광고까지 시청자 맞춤형으로 바뀌어갔다. ETRI는 2013년 

시청이력을 분석해 가구 구성원의 성별·연령대를 추론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광고를 내보내는 ‘맞춤형 광고 추론기술’과 스마트TV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현재 시청자를 식별해내는 ‘TV 시청 환경에서의 시청자 식별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던 기존의 광고를 시청가구의 미디어 소비성향  

분석을 통한 맞춤형 광고로 바꿔나갔다. 이 기술은 2013년 초 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와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약 70%에 가까운 정확도를 증명했다.

2014년에는 광고판이 소비자 취향을 인식해 맞춤광고를 내보내는 ‘스마트 사이니지

(Smart Signage) 기술’ 개발에도 성공했다. 소비자가 광고판에 가까이 가면 나이와 

성별 등을 파악한 뒤 좋아할 만한 내용의 맞춤형 광고를 전달하는 SF영화 속 한 장면 

같은 기술을 구현한 것이다. 여기에는 상황인지 기술, 객체추적 기술, 직관적 상호 

작용 기술 등이 활용됐다. ‘스마트 사이니지 기술’을 이용하면 광고주는 더 효과적인 

맞춤형 광고

광고를 할 수 있고, 소비자는 더 적절한 상품을 고를 수 있으며, 정부는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있는 곳을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다.

ETRI는 2015년 관람객이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더 생생하게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똑똑한 전시안내 기술’을 개발했다. 블루투스와 Wi-Fi 연동, 영상인식 처리기술

을 이용해 관람객이 전시관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술

의 핵심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전시관 안내시스템이 관람객의 위치를 찾아 바로  

앞에 있는 유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는 것은 물론, 유물의 

뒷모습이나 밑바닥 등 보이지 않는 부분의 영상을 확인하거나, 가상현실로 복원된  

유물 발견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시관에  

들어가기 전, 개인별 아바타를 이용해 앞으로 관람하게 될 유물들을 미리 체험해 

보는 ‘아바타 가상투어’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ETRI는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하는 

실감 미디어와 증강현실기술을 이용한 증강방송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TRI는 더욱 생생한 3D 입체음향을 제공하는 ‘차세대 다채널 오디오 프로세서’를 

개발했다(2014년). 오디오솔루션 기업인 ㈜소닉티어가 만든 32채널 오디오 신호를 

ETRI가 세계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코덱기술(음성·영상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코더와 반대로 변환하는 디코더의 기능을 함께 갖춘 기술)로 압축

해 내보냄으로써 실감나는 음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국내 영화관들은 

최대 16채널까지 전송할 수 있는 국제표준 DCI(Digital Cinema Initiative)를 따라 

왔지만, 실제 사용되는 것은 10채널에 불과하고 나머지 6채널은 비워둔 상태였다. 그

러나 ETRI의 코덱기술로 32채널 오디오 신호를 압축해 남는 6채널에 보내는 데 성공

하면서 더욱 현장감이 뛰어난 영화관람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됐다.

2014년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를 시작한 ‘손가락 움직임 인식을 이용한  

맞춤형 전시
안내

실감/증강 방송·
미디어

실감미디어

똑똑한 전시안내 기술

웨어러블 제스처 인식 기술

맞춤형 광고 추론기술

다국어 방송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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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처 구분 기술’을 상용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SF영화에서처럼 손가락과 팔의  

움직임만으로 화면을 조작하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웨어러블 제스처 기술을 개발 

한 것이다. ETRI는 손목 착용형 웨어러블 장치가 사람이 손을 쥐고 펼 때 힘줄이  

변하는 모습을 인식해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도록 알고리즘화 했다. 이 기술은  

2014년 ‘6·4 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 첫 선을 보였다.

실사영상을 기반으로 한 대화각 고화질 파노라마 비디오를 획득하고 생성하는 ‘휴먼 

융합형 파노라마 기술’도 개발했다(2015년). 다양한 문화행사에서 대화각 고품질  

파노라마 영상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기술력 부족으로 대부분 컴퓨터 그래

픽을 이용해 왔다. ETRI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 캘리브레

이션 렌더링기술을 이용해 7K×2K 실사 파노라마 동영상을 획득하고 재생하는 기술

을 개발했으며, 2012년 5월 여수엑스포에서 초대형 디스플레이인 EDG(217m×30m)

를 통해 기술을 시범 서비스하는 데 성공했다.  

2014년에는 방송 프로그램에 사실감과 몰입감을 제공하고 TV와 시청자 스마트 

기기 사이에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신개념 ‘증강방송 기술’을 개발했다. 

증강방송이란 방송국이 송출한 영상위에 특정한 객체(증강콘텐츠)가 겹쳐 보이게  

덧붙여 방송하는 것으로, 스마트TV와 스마트폰·패드, 증강콘텐츠가 하나로 연동

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TV에서 북을 치는 장면이 나올 때 시청자의 스마트

패드에 똑같은 종류의 북이 떠 그것을 쳐볼 수 있다거나, TV 퀴즈프로그램에 나온 

문제의 답을 시청자가 스마트폰에 적으면 사회자가 그것을 인지해 정답 여부를 알려

주는 식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증강방송

ETRI는 첨단 ICT 소재부품을 개발해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하고  

세계적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군수부품, 방송 

통신융합부품, 5G통신부품, 10Gb 광인터넷부품, 스마트자동차 융합 

부품 등 시스템과 서비스가 연계된 핵심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ETRI는 2012년 순수 국내 기술로 ‘실시간 3차원 통합 레이저 레이더 영상센서’를  

개발하고, 2016년 말에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플래쉬 타입의 ‘32×32 어레이형  

3차원 영상센서 칩’ 개발에도 성공했다. 3차원 레이저 영상센서는 국방 분야 핵심 

기술로, 보유한 국가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다 기술보호를 위해 타국으로의 기술 

이전이나 수출을 거의 하지 않아 그동안 자체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ETRI가 새

롭게 개발한 이 센서는 전차·항공기·미사일 등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고, 1km가 

넘는 장거리 목표물까지 관측·탐지가 가능해 국경·해안선 경계 감시에도 용이하

다. 또 기존에 사용하던 적외선 레이더와 달리 열이 발생하지 않는 물체도 쉽게 식별

할 수 있어 각광을 받았다.

휘거나 말수 있는 ‘플렉시블 투명 촉각센서’도 개발했다(2014년). 투명한 것은 물론,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50㎛ 수준의 두께로 유연성이 매우 좋아 돌돌 말아도 정상적으

로 작동하는 센서다. ETRI는 전자공학·기계공학·광학·재료공학 등 다양한 분야  

연구원들의 아이디어를 융합해 투명한 필름 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빛(자외선)의  

경로를 만들고 필름 외부에서 접촉을 가할 때 그 경로가 바뀌도록 하는 원리를 이용

해 센서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향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기기, 로봇의 

인공피부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됐다.

2014년 말에는 세계 최초로 ‘지능형 음장 보안센서’를 개발해 어두운 곳과 사각지대 

감시가 어려운 기존 보안카메라의 단점을 해결했다. 이는 스피커로 내보낸 음장이 

실내공간의 장애물(침입자, 화재 등)에 부딪혀 변화를 일으킬 때 그 패턴을 추출해 

실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센서

ICT 
소재부품

5

휴먼 융합형 파노라마 기술

차세대 다채널 오디오 프로세서

증강방송 기술

3차원 레이저 레이더 영상시스템 시제품

얇고 휘어지며 투명한 촉각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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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는 2012년 채널당 28Gbps 동작이 가능한 ‘4채널 전계흡수형 변조기 집적 광

원’을 개발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에는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초소형 100Gbps  

광트랜시버 및 핵심부품인 ‘초소형 100Gbps TOSA 및 ROSA’를 개발했다. 클라 

우드 환경의 확산에 따라 대면적 데이터센터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 내부

와 외부를 연결하는 대용량 트래픽 전송에 활용되는 이 부품들은 더욱 중요성이 커

지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업체에 기술 이전된 상태다.

2014년에는 하나의 광원에서 다양한 파장의 광원을 생성할 수 있는 ‘파장가변 광원’

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SK텔레콤에 이전돼 2016년 현재 4/5G 이동통신 프론트홀  

구축을 위한 시험망에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차세대 가입자망 기술인 ‘WDM-

PON’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장거리 코히어런트 통신에 사용되는 ‘집적형 100/200Gbps 광수신기’도 개발했다

(2016년). 이 광수신기는 소프트웨어를 조절함으로써 같은 부품으로도 여러 가지  

변조방식과 속도를 수용할 수 있어 IoT 핵심기술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SDN)를 광전송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ETRI는 2014년 미개척 주파수 대역으로 알려져 있던 테라헤르츠(THz)파를 이용

해 세계에서 가장 작고 저렴한 ‘테라헤르츠 계측분석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동안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한 시스템은 비파괴 검사 등에 매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값이 

비싸고 무거워 대중화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ETRI는 ‘소형 비팅(맥놀이) 광원 제작 

기술’과 ‘시스템 소형화 기술’을 이용해 ‘저전력·소형 시스템’ 구현에 성공했다.  

이 시스템은 생산시설의 품질 모니터링, 과학수사 시 물질 성분분석, 선박 페인트의 

도포 수준검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하다.

2015년에는 금속 나노구조를 전극으로 만들어 테라헤르츠파의 효율과 출력을 최대 

50배 이상 높인 ‘나노기술 기반 고출력 THz 발생소자’를 개발했다. 기존 테라헤르츠 

상용소자는 출력신호가 낮아 대상물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효율·출력이 

50배 향상된 이 소자를 이용하면 플라스틱 내부구조 계측, 암세포 등 생체조직 측정, 

유해 화학물질 검출 등을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광통신 부품

테라헤르츠파 
소재부품

또한 소자 전극부에 금속 나노구조를 적용해 테라헤르츠파의 발생효율과 유사  

상용소자 대비 출력을 최대 50배 이상 높인 ‘나노기술 기반 고출력 THz파 발생소

자’도 개발했다. 이는 플라스틱 내부구조 계측, 암세포 등 생체조직 측정, 유해 화학 

물질 검출과 같은 테라헤르츠 기반 응용기술에 나노기술 기반 고출력 THz파 발생 

소자를 적용함으로써 상용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고 기술을 고도화한 것이다.

2016년에는 테라헤르츠 계측분석 기술을 이용해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고도 부품의 

상태 등을 정확히 검사하는 ‘초소형 비파괴검사 스캐너’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국내 자동차 제조 기업들은 수억 원대의 외산 비파괴 스캐너를 훨씬 저렴하

고 크기도 작은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ETRI는 2013년 질화갈륨(GaN)을 사용한 ‘반도체 고출력 증폭기술’을 개발해 차세대 

레이더에 적용했다. GaN 반도체는 기존의 실리콘(Si)이나 갈륨비소(GaAs) 반도체

에 비해 전력밀도는 최대 열 배, 전력효율도 최대 30% 이상 우수하며, 항복강도도  

열 배 이상 뛰어나 고출력·고효율·고전력 반도체 소자로 적합하다. 특히 GaN은  

와이드 밴드갭(Wide bandgap; WBG) 강건 반도체로, 고온·내환경에도 우수한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다양한 극한환경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TRI는 이 GaN 반도체를 이용한 ‘반도체 고출력 증폭기술’을 개발해 현대중공업과 

선박용 레이더 탑재시연을 수행한 결과, 악천후에도 10km밖에 있는 70cm 크기의 

소형 물체까지 탐지할 수 있을 만큼 해상도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뿐만 아니라 

2016년에는 600V, 10A급 차세대 고속·저손실 GaN 전력반도체 스위칭소자를 개발

해 컨버터 모듈에 적용한 결과, 95% 이상의 전력변환 효율을 보였다. 이로써 ETRI는 

IT-컨슈머, 가전, 자동차,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용 컨버터나 인버터 등에 필수적인 

고효율 전력스위칭 소자 및 초소형 전력변환기 핵심기술을 확보했다.

실리콘 반도체를 이용해 컴퓨터 내 칩 간 데이터를 빛으로 주고받는 ‘실리콘 반도체 

기반 광·송수신 단일칩’ 개발에도 성공했다(2015년). 이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에  

전기신호를 이용하던 방식(1~2Gbps)보다 전송속도를 40배(10~40Gbps)까지 끌어 

올릴 수 있어, 향후 고성능컴퓨터(HPC), 중앙처리장치(CPU), 메모리, 3차원 IC,  

광부품 등 여러 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

반도체 
소재부품

SAN기술이 탑재된 선박

현대중공업 디지털레이더 

나노기술 기반 고출력 THz 발생소자 기술

테라헤르츠 계측분석시스템

융합부품소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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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료감응 태양전지 분야에서는 그동안 축적한 반도체기술과 박막기술을 효과적으

로 활용해 ‘CuInGaSe(CIGS) 태양전지’의 경우 18%, Cd-free buffer를 적용한  

CIGS은 17.45%의 광변환 효율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또 상대적으로 효율은  

낮지만, 지구상에 가장 풍부하고 저렴하며 화학적으로 안정된 실리콘 반도체기술을 

적용한 ‘박막 태양전지’는 단일접합 구조에서 10%에 근접한 변환효율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Si/SiGe(Silicon-Germanium) 다중접합 태양전지기술’,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유연기판 위에 제조하는 ‘유연태양전지 기술’, 세계적인 수준의 ‘ZnO2:Ga 

박막 투명전극 기술’ 등도 개발했다.

2015년에는 인체에 유해하면서 부존량도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던 BiTe  

열전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Si 기반 열전 소재·소자와 저전력용 에너지관리 회로’를  

개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온도차가 있는 환경에서 자가전원으로 온도와 습도를  

센싱하는 IoT 센서노드를 구현했다.

기능성 전자잉크소재를 이용한 인쇄전자(Printed Electronics)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2014년에는 인쇄전자 기술을 이용한 무선 RFID 태그와 LCD 디스플레이 

제작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향후 3D 프린팅을 활용한 맞춤형 전자소자 제작에 상당

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2014년에는 패키징기술로 ‘플럭싱 기능의 노플로우 언더필(No Flow underfill) 및 

구리·솔더(Solder) 기반의 전도성 접착소재’를 개발하고, ‘다단 실리콘 적층소재 

및 공정기술’을 개발해 기존의 공정을 단순화했다. 또 3차원 적층기술을 RF에 적용

해 응용분야를 확장하였으며, 2016년에는 기존 구리소재 기반 상변화 방열소자기술

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형 알루미늄 소재기반 경량·저가·고성능·대면적 특성의  

방열소자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ETRI는 2014년 기존에 개발한 ‘투과도 가변 광셔터 기술’(2011년)을 업그레이드 해 

수 초씩 걸리던 기존 변색속도를 0.1초로 대폭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광셔터

란 디스플레이·유리창의 빛 투과율·투명도·색깔 등을 자유롭게 바꾸는 기술이

다. ETRI는 극미세한 나노입자의 경우 표면적이 넓어 더 많은 변색물질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8nm 크기의 나노입자 구조체로 광셔터 기술을 개선했으며, 그  

디스플레이

결과 변색속도 0.1초에 투명도는 최대 90%까지 어둡게 할 수 있게 됐다. 이 기술을 

투명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면 밝은 곳에 있을 때 콘텐츠가 잘 보이지 않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자동차 후사경에 접목하면 뒤차가 갑자기 상향등을 켜거나 차량이 

터널에 들어갈 때 안전운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노 신소재인 그래핀을 접목해 OLED 디스플레이의 투명도와 화질을 크게 개선 

하는 기술도 개발했다(2015년). 기존 OLED는 주로 은(Ag) 소재의 금속전극을 사용

한 탓에, 내부광 반사로 각도에 따라 시야각이 바뀌는 문제가 존재했다. 또 외부광  

반사 역시 화질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왔다. ETRI는 은을 내·외부광 반사가 거의 

없는 그래핀으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

했다. 또 기존 OLED 생산에 사용되던 고가의 진공시스템 대신 유기층과 그래핀에  

필름을 붙이는 간단한 공정을 개발해 생산비용도 크게 절감했다.

이와 함께, 2015년 말 ETRI는 360도 모든 방향에서 3D 컬러 홀로그램을 감상할 

수 있는 ‘테이블탑형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완벽한 3D를 구현하는 홀로그램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지금껏 세계 유수의 연구소 

들이 개발한 것도 약 20도 정도의 제한된 각도에서만 시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ETRI

가 개발한 기술은 테이블 디스플레이 위에서 3인치 크기의 홀로그램을 360도로  

관찰할 수 있어 미래 홀로그램 방송시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됐다.

ETRI는 2015년 ‘모트 금속절연체 전이(Mott MIT : MIT)’ 현상을 이용해 가정

용·산업용으로 두루 쓰이는 전자개폐기·차단기의 크기와 가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MIT-트랜지스터 복합 소자’를 개발했다. MIT 현상은 부도체가 금속으로 또는 

금속이 부도체로 바뀌는 현상 즉, 절연체에 전기가 통하는 현상으로 ETRI가 지난 

2005년 세계 최초로 규명한 바 있다. ETRI는 MIT 소자를 파워 트랜지스터에 결합

해 저발열이 가능한 MIT-트랜지스터 복합 소자를 발명하고, 전력 도선에 과부하가  

걸릴 때 전력을 차단하는 기존의 전자 개폐기에 MIT 소자를 적용함으로써 소형· 

고성능의 MIT 전자 개폐기를 개발했다. 

기존의 과전류 차단기는 도선 온도가 올라가면 바이메탈 금속판이 달아올라 끊어지면

서 과전류를 차단했지만, MIT 소자를 이용하면 도선이 임계온도인 67~85℃에 도달 

MIT 소재부품

투과도 가변 광셔터 기술

차세대 투명전극 기술

형광등 호환형 LED 램프에 적용된 MIT소자 

테이블탑형 홀로그래피

유리 자동변색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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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전자적으로 과전류가 자동 차단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ETRI는 2016년 ‘MIT 소자 대량생산을 위한 대면적 웨이퍼‘를 개발해 생산원가도 

크게 절감했다. 이와 함께, MIT 현상을 적용한 ‘고효율 LED 구동보드’도 개발했다

(2016년). ETRI는 20~60KHz로 고속 스위칭이 가능한 ‘MIT 트랜지스터 스위칭’ 

(NDR 스위칭) 소자를 세계 최초로 구현해 형광등을 LED 램프로 전환하는데 쓰이는  

구동보드의 광효율을 14% 이상 끌어올렸다. 또 길이는 약 30cm에서 3cm로, 사용 

되는 부품 수는 50개 이상에서 8개로 줄여 가격경쟁력도 높였다. NDR 스위칭 신소자 

는 열폭주(Thermal Runaway) 가능성이 있는 전력 반도체 트랜지스터와 비교할 

때, 열폭주의 부재, 동작 시 저저항과 큰 전류, 작은 발열 등의 특성이 있다.

ETRI는 휴대폰·노트북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와 에너지 저장장치 등 중대형 전원

으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리튬 이차전지의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기술을 개발

했다(2016년). 그동안에는 리튬 이차전지에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기가 외부 충격을 받거나 주변 온도가 올라갈 때 누액과 폭발의 위험성이 있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안정성이 높은 고체 전해질 사용이 제기돼 왔으나, 전지의 충· 

방전 효율을 좌우하는 이온 전도도가 낮고 고온 열처리 공정 시간이 길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ETRI는 고체 전해질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래 원소인 LLZO(리튬, 란타늄, 지르코늄, 산소)에 이종의 물질(알루미늄,  

탄탈륨)을 소량 첨가해 순간적으로 성질을 바꾸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로써 이온  

전도도를 세 배 이상 높이고 고온 열처리 시간은 1/12 수준으로 대폭 줄인 고체 전해

질 리튬이차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ETRI는 LED 조명의 뒤를 잇는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rganic Light Emitting 

Diode : OLED) 조명 개발에도 집중했다. OLED 조명은 얇고 가볍고 유연하며 투명

하다. 때문에 기존에 불가능하던 디자인을 무한한 형태로 만들어 낼 수 있고, 자연에 

가까운 빛이라 피로감이 적으며, 중금속을 함유하지 않아 환경 친화적이다. 그러나 

높은 전력소모와 가격 등이 상용화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리튬이차전지

OLED 조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TRI는 2013년 ‘교감형 OLED 조명 핵심원천기술’

을 개발했다. 여기에는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패턴이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불규칙  

나노구조(주름)를 이용해 소비전력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광추출 소재부품 기술 등 

OLED 광원 제조기술과 무선 조명제어 기술, 무선 전력전송 기술 등 스마트 조명 

제어 기술이 적용됐다. ETRI는 연구소기업 ‘엔라이팅’을 창업해 OLED 조명 상용화

에 본격적으로 나섰다.MIT 기술을 활용한 박막증착 실험 무선전원 OLED조명

리튬 이차전지 고체전해질 제조기술

교감형 OLED 조명 핵심원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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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의 시대를 맞아, ETRI는 기술·학문 간 벽을 허물고 유기적으로 

융합해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했다. 바이오, 의료, 

자동차, 철도, 에너지, 나노, 제조공정 등 다양한 분야와 ICT의 융합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산업)들을 만들어냈다.

ICT와 전통산업의 융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ETRI의 전략은 2010년대에 들어와서도 계속됐다. 

2012년에는 ‘차량-IT용 공통 SW 컴포넌트 및 저작도구, 저장소 기술’을 국산화해  

발 빠르게 여러 산업체에 기술이전 했다. 지금까지 자동차의 RPM, 배터리전압 등 

기본정보는 쉽게 수집할 수 있는 반면,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위험운전 여부 등에  

대한 차량운행 정보는 차종별·회사별 운영체계가 달라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 기술

은 모든 회사의 정보포맷에 공동 사용할 수 있는 SW 컴포넌트에 관한 것으로, 업체

별·차종별로 각기 다른 SW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데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고 다

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빠르게 선보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13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하고 불러올 수 

있는 ‘무인발렛주차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차량에 다섯 개의 카메라센서

와 10여 개의 초음파센서를 달고 주차 면에도 미리 센서를 설치해 ‘완전 자동주차’를 

실현한 것으로, 운전자가 핸들, 브레이크, 가속페달 등을 작동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차보조시스템(PAS)과 차별된다. ETRI는 ‘무인발렛주차 기술’ 확산

을 통해 미숙한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회적비용 연간 18조 원과 주차공간을 찾느라 

소비하는 연료(가솔린) 연간 7만 5천 리터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차량 간 추돌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한 ‘차량 추돌방지용 WAVE 통신 칩’도 개발했다 

(2014년). 이는 앞차가 급정거할 때 1.5km 범위 내에서 따라오던 차량에 6Mbps  

속도로 경고음(경고메시지)을 보냄으로써 추돌을 방지하는 기술로, 시속 200km의 

고속이동 중에도 차량 간 연락이 가능하다.

2015년에는 자동차 내·외부의 빛·온도·소리·움직임 등의 상황을 빠르고 정확 

하게 인지하는 ‘미래 자동차 3차원 영상센서 핵심원천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의  

ICT+자동차

영상센서는 스캐너를 이용해 회전하는 방식이어서 운행 시 떨림 등에 의한 성능 

저하가 문제로 대두돼 왔으나, 이 기술을 활용하면 스캐너 없이도 3차원 상황정보를 

또렷이 확보할 수 있다. ETRI는 향후 무인 자동차시대에 국내업체들이 글로벌 시장

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 3차원 영상센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ETRI는 전통적인 하드웨어 중심 로봇 연구의 틀을 깨고 세계 최초로 서비스 

로봇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URC(Ubiquitous Robotic Companion) 개념을 제시

했으며, ICT 융합 로봇 기술을 선도해 왔다. 이러한 융합 로봇기술 개발전략은 2010

년 이후에도 계속됐다.

2012년에는 로봇 별로 각기 다른 SW를 개발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 번 개발 

된 로봇 SW가 다른 로봇에도 호환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로봇 통합 SW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로써 기업들은 로봇 SW 개발과 관련된 중복투자를 하지 않아 제품개발

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순수 로봇기업이 아닌 기존의 ICT 기업도 손쉽게 로봇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로봇이 스스로 지도를 작성하고, 자기위치 인식 및 장애물 회피를 통해 안전하게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기술을 컴포넌트 형태로 개발하는데도 성공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청소·방범·안내·물류·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로봇이 자율 

주행 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기술은 2014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의 방문객 

수송용 무인셔틀로봇에도 적용됐다.

2015년에는 로봇이 인간의 시청각 인지능력을 모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인간과  

로봇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기 위해 로봇은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스스로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즉, 사람이 앞에 왔는지(사람/얼굴검출), 누구인지 

(얼굴/신원인식), 어디쯤 있는지(위치인식), 무슨 행동을 하는지(제스처/행동인식)

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ETRI는 이런 인지를 로봇 스스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인간과 로봇이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미래 사회

를 한 걸음 앞당겼다.

 ICT+로봇

ICT 
융복합

6

무인 자율주행차 시연

무인 자율주행 시연 - 창조경제박람회

병사용 가상훈련 시스템 시연

지능형 인지로봇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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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철도차량 주행부의 상태를 실시간으

로 측정해 열차 관리센터에 전달하는 ‘철도시스템 미래형 무선스마트 autonomous  

센싱 기술’을 개발했다. 열차 바퀴 베어링이 축에 달라붙어 온도가 상승하거나 심한 

진동이 일어나면 탈선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만, 지금까지는 선로의 일정한 간격 

(40여 km)마다 차축열 감지장치를 설치해 대략적인 발열상태만 검측할 뿐, 이상 

상태를 일으키는 주행부의 상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TRI는 차량마다 진동·온도 센서를 달아 데이터를 수집한 뒤 IP패킷 중계기

를 이용해 이를 기관차에 전달하고, 이후 상용 LTE 이동통신망으로 열차통합센터 

까지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열차 진동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

기 때문에 별도의 전력공급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로써 기관사는 열차  

주행장치 축의 온도상승이나 진동 등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응급조치 함

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ETRI는 2011년 나노그래핀을 이용해 ‘그래핀 기반 플라즈몬 광도파 소자’를 개발 

했다. 그래핀은 0.34nm 두께의 극도로 얇은 2차원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 금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소재로 주목

받아왔다. ETRI는 그래핀 광도파로를 기존의 반도체 소자와 결합함으로써 광통신

과 전기통신이 동시에 가능한 차세대 광·반도체 융합 신소자를 개발했다. 특히,  

이 기술은 기존 반도체 공정에 곧바로 응용이 가능해 산업적 가치가 더욱 컸다. 이어, 

2012년에는 10nm 이하의 미세 패터닝이 가능한 나노 금형을 값싸게 대량 복제하는 

기술을 개발해 나노기술 대중화에도 앞장섰다. 

그래핀을 이용해 극미량의 가스를 측정하는 ‘고성능 가스센서-히터 융합소자’ 제작에

도 성공했다(2014년). 기존의 실리콘 박막소재 등과 달리 그래핀은 투명하고 유연한  

특성이 있어 이를 소재로 가스측정센서를 만들면 자동차의 앞 유리창이나 실험용 

보안경 등에도 손쉽게 장착할 수 있다. 특히, 이 소자는 가스측정을 끝낸 센서를  

재활용하기 위해 가스분자를 떼어내는 히터까지 한 곳에 접목해 효율성을 더했다.

2015년에는 그래핀을 면·나일론같은 섬유에 코팅해 섬유가 가스측정센서 역할 

ICT+철도

ICT+나노

까지 하도록 한 ‘섬유형 가스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로 만든 옷을 입으면, 화재가 

난 곳이나 맨홀 등 오염가능성이 높은 곳에 들어갈 때 섬유가 유해가스 농도를 정확

히 측정해 알려준다. 또 세탁을 하거나 천 번 이상을 구부려도 기능을 유지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 관련 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투명하고 휠 수 있는 디스플레이에 적용 가능한 ‘은(Ag) 나노와이어 전극 제조기술’도 

개발했다(2016년). 기존에는 플렉시블 투명디스플레의 전극 소재로 인듐주석산화물

(ITO)을 이용해 왔으나, 가격이 비싼데다 박막 형태라서 휘면 깨지는 등의 문제가 있

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소재로 주목받은 것이 은 나노와이어였지만, 이 역시 

와이어간 접촉저항이 높고 생산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ETRI는 

은 나노와이어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와이어 중첩지점을 녹여 접촉저항을 낮추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 생산 공정에도 고가의 진공장비를 사용하는 대신 송풍건조 

공정(Air Dry Process)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였다. 이 기술은 각종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 그리고 플렉시블 소자의 전극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됐다.

ICT와 BT의 융합을 통해 국내 유헬스케어 산업을 견인해 온 ETRI는 2012년 세계 최

초로 여러 종류의 독성물질을 반도체칩 하나로 검출할 수 있는 ‘다중 검사 바이오 

센서 칩 및 자동검출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반도체 고집적 기술을 활용해 100개

의 나노센서가 측정한 값을 통계처리함으로써 재현성과 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검역소나 요식업소, 일반 가정에서도 누구나 손

쉽게 식품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ETRI는 혈액 한두 방울로 간편하게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질병진단  

바이오센서 칩’도 개발했다. 이로써 국내 기업도 로슈,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이 장악

하고 있던 현장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에 성큼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국제적인 에너지 원가 상승이 계속되자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전기의 생산·

운반·소비 과정에 IT를 접목해 효율성을 높인 지능형 전력망시스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ETRI는 2013년 에너지소비의 40%를 차지하는 주거·상업용  

ICT+바이오

ICT+에너지

바이오센서 칩 및 자동검출 시스템

철도시스템 센싱 기술 섬유형 가스센서

그래핀을 이용한 소자 실험

고성능 가스센서-히터 융합소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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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업에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을 이용해 개인맞춤형 제품

을 만드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개발에 집중했다. CPS는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 

를 통합한 개념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사이버상의 정보(데이터)를 자동 

처리해 제품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산할 때 소비자가 자신

의 취향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 취향을 반영한 설계를 하고 생산라인에

서 이를 만들어내는 식이다. 이를 위해 우선 IoT, 무선통신,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첨단 ICT 기술을 제조환경에 적용한 스마트 팩토리 테스트베드를 구축

하고, 2015년 4월부터 실제 기업의 시제품 생산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ETRI는 2017년까지 스마트 팩토리 핵심 ICT 융합기술을 확보해 이를 전국으로 확

산함으로써 새로운 제조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맞춤 생산을 

위한 소규모 공장이 마치 웹처럼 확산되면 ‘1인 1품 시대’는 물론, 현재의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신제조업 경제건설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TRI는 연구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2015년 12월 KIST 유럽연구소와 ‘ETRI-

KIST 유럽 스마트팩토리 공동연구실’도 설립했다. 

ETRI는 첨단 ICT와 타 출연연의 역량을 융합해 국가적 아젠다를 해결하는 프로

젝트도 적극 추진했다. 2014년부터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1호 융합연구단인 

‘UGS(Under Ground Safety) 융합연구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참여)을 ETRI가 주관하고 있다. 이 연구단을 통해 

ETRI는 지하 공간 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IoT 기반의 모니터링시스템, 지하공간의 

상태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저전력 광역 WPAN 통신 칩셋, 상수관로·하수관로 주변

의 지반안정성 탐지 기술, 철도 주변 지반위험 탐지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또 2015년부터 주관하기 시작한 ‘KSB(Knowledge–converged Super Brain)  

융합연구단’(ETRI,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참여)을 통해서는 기계학습 엔진, 사물지능통신(IoE),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설계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UGS/KSB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한 ‘스마트 플레이스 에너지관리 플랫폼 기술’ 

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건물 내 채광 등으로 실내온도가 높은 곳에서 절감 

한 에너지를 채광 조건이 나쁜 공간으로 옮겨 활용하거나, 실내 온도가 급격히 올라 

갈 때 창문이 저절로 열려 적정온도를 맞추는 등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가 자동으

로 이뤄진다.

시스템 제공자 중심의 스마트그리드를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개인별  

에너지 소비량 측정·전달 기술’도 개발했다(2015년). 이 기술은 사용자가 ICT 기술 

을 기반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면 그만큼을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새로운 패러다임

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스마트 플러그가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면, 이것을 플러그 

내의 SUN(스마트그리드용 표준 근거리 무선 전송기술)과 통신모듈이 서버에 전달

하고, 관리자는 이를 통해 특정인이 얼마만큼의 전기를 절약했는지 알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 스마트그리드 앱을 깔면 근무자가 자리를 뜰 때 PC와 조명이 곧바로  

절전모드로 전환되고 반대로 착석하면 업무환경이 복원되는 식으로 에너지를 절약

할 수도 있다.

ETRI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반인도 손쉽게 전기에너지를 사고팔 수 있는  

‘에너지 거래 프로토콜 기술’을 개발했다(2015년). 태양광·풍력·연료전지·에너지  

저장장치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그

동안에는 잉여 에너지를 팔 수 있는 루트가 부족해 낭비되는 에너지가 많았다. 그

러나 ETRI가 개발한 이 기술을 이용하면 자신의 잉여자원 정보를 중개시장 서버에 

등록한 뒤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다. 본 기술은 2015년 9월 

ITU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다.

ETRI는 난항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제조환경에 

ICT를 융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미래 제조혁신의 방향이 ‘혁신형 제조장비’

와 ‘ICT 기술에 기반 한 개인맞춤 생산체계’가 될 것으로 예측한 ETRI는 2014년부터 

개인맞춤 생산을 위한 ‘개방형 제조서비스(Factory As A Service, FaaS)’ 기술개발

에 착수했다. 고객이 요구하는 개인맞춤 제품을 대량생산에 가까운 효율로 만들어 

내는 지능형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IoT 기반 스마트 팩토리를 개인 

ICT+제조공정

UGS융합연구단 현판식

KSB융합연구단 현판식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그리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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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는 빠른 ICT 진화에 발맞춰 보안기술도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보보안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사물과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함께 지능화된 정보보안기술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한편, ICT보안 트렌드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대두 

되면서 ETRI는 더욱 스마트한 정보보안 기술개발에 몰입했다. 암호  

기술, 핀테크 보안 기술, 지능형 영상기반 사회안전 기술, 스마트기기 

보안 기술, 스마트기기 보안,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이버 보안, 사회기반  

시설 보안, 신뢰 네트워크 등이 그것이다.

ETRI는 정보보호의 근간이 되는 암호 분야의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009년 

부터 개발한 ‘부채널 안전성 검증기술’은 2013년 금융결제원에 기술이전하는 성과 

를 냈다. 부채널 공격이란, IC카드와 같은 소형 디바이스에서 암호 알고리즘이  

동작할 때 발생하는 전자파나 전력 소모를 이용해 비밀키를 찾아내는 공격이다. ‘부

채널 안전성 검증기술’은 디바이스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비밀키를 안전하게 보관

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기술로, 현재 금융결제원의 현금 IC 카드 보안성 검증

시험에 활용되고 있다.

2013년에는 컴퓨터상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조절

할 수 있는 암호인증 원천기술로 ‘차세대 프라이버시 보호형 전자서명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기술에는 이용자가 자신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노출하지 않아

도 권리·자격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영지식 증명(Zero Knowledge Proof)’

기법이 사용됐다. ETRI의 이 기술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의 국제표준에 2013년

에 최종 채택됐다. 

2014년부터는 ‘암호데이터 활용기술’도 집중 개발했다. 이는 평문 데이터에서 처리

되는 검색·연산·저장·처리 등의 기능을 암호화된 데이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ETRI는 2014년 ‘순서보존·형태보존 암호화 기술’을 개발해 관련  

SW를 소프트포럼(현 한컴시큐어)에 기술이전 했다. 이 기술은 2016년 현재 ‘Xe-

cureDB 3.0’ 제품에 적용돼 판매되고 있다. 

암호 기술

이어 2016년에는 암호키를 포함한 각종 보안 데이터의 생명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 ‘키 관리(key management)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이전받은 한컴시큐

어는 2016년 말 현재 본 기술을 다수의 업체에 납품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터넷거래, SNS의 급증과 함께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이에 

대응하는 기술도 빠르게 개발해 나갔다. 

ETRI는 2010년부터 각종 신용카드·신분증·출입증 등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

하게 사용하는 ‘스마트지갑’ 연구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2010년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기에 터치해 결제하는 ‘모바일카드’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종이 

영수증을 스마트폰으로 발행하고 관리하는 ‘스마트영수증 공통규격 및 관련기술’을 

개발했다. 이로써 스마트폰을 이용해 결제를 하고, 결제 완료시 스마트폰으로 전자

영수증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2014년에는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스마트폰에 터치하면 자동으로 전자서명과  

로그인이 가능한 차세대 인증기술, 일명 ‘터치사인’ 개발에도 성공했다. 터치사인

은 공인인증서 유출사고가 빈번해진 데다, 사고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에서 이뤄

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PC에 파일형태로 존재해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했으나, ‘터치사인’은 스마트폰의 유심카드·마이

크로SD 등에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교통카드처럼 근거리무선통신(NFC)카드에 저장

해 사용할 수 있어 스미싱(Smishing) 등에도 안전하다. 또 ‘NFC(Near Field Com-

munications) 보안모듈 제어기술’을 이용해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돼도 전자

서명에 사용되는 중요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2015년 5월에는 ETRI가 개발한 간편인증 솔루션이 온라인간편인증협회(FIDO)의  

인증시험을 세계 최초로 통과했다. 이 시험은 차세대 인증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FIDO(Fast Identity Online, 지문·홍채·안면인식 등을 이용한 간편 인증)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첫 공식인증시험으로, 여기에서 ETRI는 FIDO 서버, 클라이언트, 인증 

장치 등 3개 제품을 국제표준 규격에 맞게 구현함으로써 FIDO 1.0 인증을 받았다. 

이어, 2016년에는 후속기술로 세 가지 인증방식(스마트카드를 스마트폰에 터치하

는 방식,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워치를 터치하는 방식, 아이폰에 손가락으로  

핀테크 
보안기술

정보보안7

스마트와치로 인증후 로그인

정보보안 관련 연구

FIDO 기술을 이용해 PC뱅킹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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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을 인식하는 방식)을 국제표준 규격에 맞춰 구현함으로써 국제상호연동 

시험에도 통과했다. 

ETRI는 지능적으로 사람을 식별하고 위험상황을 인식하는 지능형 CCTV 핵심원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사회 안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2010년에는 세계 최초로 

‘H.264 영상기반 동적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을 개발해 제천과 서울 관악구 등의 

CCTV통합관제센터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이어, 2016년에는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온·오프라인 사생활을 보호받고, 심지어는 사용자 스스로 체험하고 만족할 수 있는 

‘증강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지문·홍채·얼굴인식 원천기술을 개발해 산업체에 이전함으로써 글로벌 

바이오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보안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했다. ETRI의 축척된 생체

인식기술은 핀테크, IoT 등 다양한 융합산업에 접목돼 왔으며, 2016년 현재 금융서비스

를 위한 안면 인증 솔루션인 ‘Faceword 1.0’을 통해 스마트폰 등에서 구현되고 있다.

ETRI는 2012년부터 스마트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집중했다. 

2012년 스마트기기의 웹브라우저에서 인증, 전자서명, 지불을 가능하게 해주는  

‘스마트채널(Smart Channel)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는 간단한 방법만으로 액티브피싱 등 지능화된 피싱(Phishing)·

파밍(Pharming)을 방지하는 ‘스마트채널2 기술’을 개발했다. 

이어, 2014년에는 QR코드 인식으로 금융기관의 서버와 내 PC, 스마트폰을 동시에  

인증하는 ‘스마트채널3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주소창

을 촬영하는 간단한 동작만으로 웹브라우저 주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 2014년 ‘하드웨어 기반의 스마트폰용 보안기술’도 개발했다. 스마트폰에 보안칩을  

장착해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 유출을 근원적으로 막는 기술로, 만약 칩이 

내장된 스마트폰에 해킹시도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사용자와 사업자에게 경고메시지가 

가는 식으로 보안이 이뤄진다. ETRI는 이 기술에 ‘MeeMo(미모)’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능형 영상
기반 사회안전 
기술

스마트기기 
보안

ETRI는 2013년부터 사이버 표적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능형 사이버 보안기술’을 개발했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마이닝 

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호스트·보안장비 등에서 생산된 방대한 로그 데이터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공격을 분석·탐지하는 ‘지능형 보안정보 분석기술’

과 호스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위 이벤트에 대한 악성코드 분석·탐지 엔진을  

개발했다. 또 호스트·네트워크의 특성인자 DNA 정보를 추출 및 모델링해 3D  

시각화 엔진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공격징후를 직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이버 

게놈 기술’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라우터로부터 수신되는 네트워크 연결정보의  

핑거프린트를 기반으로 공격 근원지를 실시간 추적하는 ‘공격자 근원지 정보추적  

기술’ 개발에도 성공했다.

2013년에는 사회 기반시설의 계측제어 및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정보침해를 막는  

산업용 방화벽 SW ‘인더스캡-게이트(IndusCAP-Gate)’를 개발했다. 그동안 가스 

·전력·석유·수처리 시설의 제어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이버 침해사고 모니터링 

개념이 거의 없어 정보침해 시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인더스캡-게이

트는 정상적인 명령어나 통신행위 이외의 접근을 자동으로 인지하고 다중필터로 차

단하는 기술로, 사회기반시설 정보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ETRI는 산업현장의 각종 제어장치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Modbus 및 DN 

P3(Distributed Network Protocol) 방화벽 기술(시스템)’도 개발했다. 이는 네트

워크를 타고 들어오는 패킷을 상세 분석해 비정상적 패턴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기술로, TV 셋톱박스만 한 크기의 시스템을 제어장치에 설치하기만 하면 알아서  

수상한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시스템 오동작도 막아준다.

ETRI는 보안성 문제로 사용이 어렵던 Wi-Fi 시스템을 공공·정부기관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이프 와이파이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보안적합성 검증평가를 완료한 뒤, 공무원의 모바일 

지능형 사이버 
공격인지 및 
역추적 기술

사회기반시설 
보안

신뢰 네트워크

산업용 방화벽 SW제품 및 프로그램 시연

Modbus-DNP3 방화벽기술 개발시스템

MTM기반 단말 및 차세대 무선랜 보안 기술

H.264 영상기반 동적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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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서비스에 적극 활용됐다. 2016년에는 세이프 와이파이 기술을 기반으

로 인트라넷의 안전성을 강화한 ‘신뢰 IP 네트워킹(TIPN) 기술’도 개발했다. 기존  

인트라넷을 그대로 사용하되, 업무종류나 사용자 그룹단위로 자원을 논리적으로  

분할해 안전성을 강화한 기술이다.  

IP 네트워크의 안정성·효율성을 강화하는 ‘고신뢰 네트워크 기술’도 개발했다

(2015년). 그동안 서버나 인트라넷은 방화벽과 같은 보안장치로 침해사고에 대응 

해왔지만, 라우터·스위치 등 통신장비나 무선 AP 내부에는 특별히 설치하는  

장치가 없어 보안의 사각지대로 인식돼왔다. 고신뢰 네트워크는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공공기관 내부 업무망의 보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2015년에는 불법복제 AP(Access Point) 문제를 해결할 ‘무선침해대응시스템

(Wireless Threats Prevention System : WTPS)’을 개발했다. AP의 무선랜 칩

셋은 스마트폰과의 통신을 위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는데,  

이때 아날로그 신호의 특성이 AP마다 조금씩 다르다. WTPS는 이 신호를 정밀  

분석해 각 AP의 특성값을 추출한 다음, 마치 지문으로 사람을 찾듯 불법복제 AP를 

찾는 방법으로 구현된다. 

이와 함께, ETRI는 공공망의 핫스팟(Hotspot) 영역에서도 사용자가 편리하게 불법

복제 AP를 탐지할 수 있는 앱 기술도 개발했다(2015년).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좀처럼 풀리지 않자, 작은 몸집으로 빠르게 기술을 혁신해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으로서 중소·중소기업의 역할이 점점 더  

커졌다. 동시에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도 한층 강조됐다.  

정부는 첨단과학기술의 보고인 출연연이 중소기업의 R&D 전진기지 

역할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기술이전과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ETRI의 중소·중견기업 지원활동도 더욱 발전적

으로 진화해 나갔다.

199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펴 온 ETRI는 정부 방침에  

부응하고자 기존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 ETRI가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

이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에 집중하는 한편, 기술개발 기획단계부터 중소

기업 기술사업화와 기술창업을 염두에 두는 전 주기적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중소기업 지원 원칙과 목표도 새롭게 세웠다. 일명 ‘에스코트(ESCoRT : ETRI-

SMEs Cooperative Research Team) 3원칙’(고객맞춤형, 고객밀착형, 고객만족

형)과 ‘백·만·조(百萬兆) 성과확산 전략’이 그것이다. 백·만·조 전략은 연구원 

창업을 지원해 2017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만들고,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

지원을 통해 1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지원한 중소기업의 매출을 20억 원씩 키워  

1조 원의 매출을 새롭게 만든다는 전략이다. 

또 2016년부터는 기관 경영목표를 ‘강견기업(강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지원 확대’로 정하고 기존의 지원정책을 한층 더 강화했다. 특히 연구인력의  

현장파견과 연구인프라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성장유망기업에 대한 집중 전담지원체

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입은 글로벌 부문에 집중하고 국내 중소· 

중견기업은 기술 활용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도 추진했다. 이를 통해 2012년 

에는 출연연 최초로 ETRI가 보유한 특허 소유권 일체를 36개 중소기업에 무상  

ETRI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소·
중견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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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는 ‘특허소유권 무상양도 사례’를 만들었다. 또 2016년에는 SK와 함께 ‘ICT  

특허나눔’ 행사를 열고 330개 기업에 362건의 특허를 무상 이전했다.

출연연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기술을 이전받고 

기술료를 제공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개방과 소통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상생

하는 관계로 생태계를 바꿔가고자 노력했다.

ETRI는 자체 보유한 기술·인력·인프라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선, 경험이 풍부한 ETRI의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직접 파견

해 기술사업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 

연구인력을 단기간에 집중 지원하는 ‘상용화 현장 지원사업’(3개월 이하 파견)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1,157개 기업에 3,029명의 연구원을 파견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에는 294개 기업에 764명의 연구원을 파견해 499명의 인력 

대체효과와 381억 원의 개발비 절감효과를 거뒀고, 2015년에는 158개 기업에 527명

을 파견해 339명의 인력대체효과와 180억 원의 개발비 절감효과를 창출했다. 

또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1년 이상 파견하는 ‘연구인력 현장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014년 15명(17개 기업), 2015년 22명(21개 기업), 2016년 31명(32개 기업)을 파견해 

627개월의 개발기간 단축효과와 141명의 인력대체효과, 그리고 179억 원의 개발비용 

절감효과를 거뒀다. 매출액 상승효과도 연평균 946억 원에 달했다. 

2011년부터는 중소기업이 기술이전에 관련된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

는 ‘기술료 옵션제’와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과 시장성 등을 미리  

중소기업에 소개하는 ‘기술 예고제’도 시행했다. 특히 기술 예고제는 중소기업이 한발  

앞서 ETRI의 기술을 이용한 사업화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ETRI는 매년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그해의 대표성과

를 담은 ‘ETRI 기술예고’를 발행해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2014년부터 연구실 당 최소 한 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맞춤 지원하는 ‘1실 1기업 맞춤

형 기술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는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실별 파트

너 기업으로 선정해 세계적인 강소기업(규모는 작으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ETRI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465개 기업을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했다. 이를 통해, 지원기업들은 9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499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 그리고 평균 7개월의 연구개발 기간단축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 ETRI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화 추가R&D  

지원사업’, 찾아가는 기술정보 세미나인 ‘Gap-Bridge 프로그램’(2013년 시작), ‘시험 

·장비 지원사업’ 등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ETRI는 보유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연구소기업 설립·육성 및 연구원창업  

활성화에 힘을 쏟았다. 연구소기업이란, 출연연 등이 보유기술 사업화를 위해 민

간자금과 손잡고 설립하는 기업을 뜻한다. 2011년부터는 출연연 최초로 ‘예비창업

지원 제도’를 도입해 자금, 멘토링·컨설팅, 창업 교육, 보육 공간 등도 적극 지원

해 왔다. 

2016년 말 현재, ETRI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수젠텍, ㈜한컴 

인터프리 등 모두 38개에 달한다. 이는 개별 출연연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로, 전체  

출연연 연구소기업의 약 16.7%에 해당한다. 국내 스타트업의 3년 생존율이 38% 

(통계청, 2016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ETRI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은 83.8%의 높은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다.

출연연 최초의 ‘팀 창업’ 사례도 도출했다. 2014년 무선랜 분야 ETRI 연구원 28명이 

창업한 뉴라텍이 주인공이다. 뉴라텍의 주요 사업분야는 와이파이칩이 탑재되는  

스마트폰과 정보가전, IoT와 사물지능통신(M2M) 등이다. 뉴라텍은 2015년 50m 내

외의 근거리 무선통신이던 와이파이를 반경 1km까지 확대한 통신 칩을 개발해 세계

적인 이목을 끌기도 했다.

ETRI는 대전 본원(2013년)과 서울사무소(2014년)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시제품제

작공간인 ‘창업공작소’를 열고 예비창업자들에게 일대일 기술멘토링과 모의실험 및 

시제품제작 환경을 제공해왔다. 2016년 10월 기준, ETRI 창업공작소를 이용한 예비

창업자는 35개 팀이며, 이를 기반으로 창업에 성공한 기업도 세일산업, 아토컴퍼니, 

늘함스 등 15개에 달한다.

연구소기업 
지원

창업공작소
/ICT 멘토링

ETRI PLUS

‘연구소기업 창업성장기’ 발간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ICT 40년, ETRI 40년 Smart Korea를 실현하다

중소기업 상용화 현장 지원 모습

114 115



이와 함께, 창조경제 온라인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에 접수된 아이디어 중 ICT  

분야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ICT 멘토링’도 추진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단순 멘토링 지원에 그쳤으나, 이후에는  

창업, 정부과제 수주, 엔젤투자 유치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필요한 거의 모든 활동

으로 지원범위를 넓혀왔다. ETRI는 2016년 현재까지 약 3,500건의 멘토링을 거쳐  

100여 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며, 81건의 사업화 지원성과를 도출했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핵심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국제표준으로  

이끌어 내는 일은 세계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ETRI는 

특허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을 펼침으로써 국가 

ICT 기술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ETRI는 기존의 특허경영을 더욱 강화했다. 이를 통해 미국특허  

종합평가 3년 연속 세계 1위 달성과 세계 100대 혁신기업 선정 등의 뛰어난 성과를 이어나

갔다.

ETRI는 사전 특허정보조사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우수특허 창출에 힘쓰는 것은 물론,  

표준 전략특허 개발, 보유특허자산 실사 등을 바탕으로 핵심특허를 발굴했다. 또 특허  

패키징, 유망분야 포트폴리오 구축, 창의자본 연계 등을 통해 특허기술료 증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다수의 특허가 아닌 양질의 특허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

고,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는 특허 활용성 강화에도 집중했다. 더불어 2013년부터는 

기술역량과 특허전문성을 겸비한 ‘특허 코디네이터’를 선발·양성하고 전문 변리사를 채용

하는 등 특허인프라도 강화했다.

특히, 전 세계 공공연구기관 중 최다 국제표준 특허풀 가입(2016년 기준 MPEG, LTE 등  

14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글로벌 특허확산에 힘을 쏟았다. 특허풀(Patent pool)은 

말 그대로 다수의 특허를 한데 모아놓은 것으로, 한꺼번에 판매하고 동시에 이익을 얻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별 특허로 존재할 때보다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 특허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라이센싱 수익 창출에도 집중했다.

2016년 기준 ETRI가 보유한 특허는 13,165건으로 전체 출연연 특허건수(40,941건)의  

약 32%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막강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최근 5년간 특허 라이

센싱 및 기술이전을 통해 확보한 로열티 수입은 1,627억 원이며, 이 가운데 해외 수입 비중

은 440억 원에 달한다. ETRI는 특허활용으로 발생한 로열티 수입을 R&D에 재투자해 연구

생산성을 높이는 유기적인 특허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강력한 특허경영에 
돌입하다

특허경영

특허·
표준연구

9

창업공작소 개소

서울사무소 창업공작소 모습

특허청 MOU 

특허문서 보관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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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특허경영을 추진한 결과, ETRI는 2011년 미국특허전문기관인 IPIQ사가 선정 

하는 미국특허 종합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연구소·대학·정부 

기관 등 세 개 분야로 나눠 각각 실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237개 기관을 통합해 실시한 최초의 평가에서 달성한 1위여서 더욱 의미가 컸다. 

ETRI는 특허등록건수와 특허 포트폴리오가 타 기관의 기술진보에 영향력을 미치는 산업

영향력지수 그리고 해당기관의 기술변화 및 진보속도를 보여주는 혁신주기 등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확보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ITRI(대만), MIT(미국), 미 해군 등이 ETRI

의 뒤를 이었다. ETRI는 이후 2013년까지 3년 연속 미국특허 종합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며 세계적인 연구기관임을 거듭 증명했다.

뛰어난 특허역량을 기반으로 2014년에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톰슨 로이터가 뽑은 세계 

100대 혁신기업(글로벌 이노베이터)에도 선정됐다. 혁신기업 선정은 특허출원수, 특허등

록 성공률, 특허 포트폴리오의 접근성 등을 지표로 이뤄진다. ETRI의 혁신성은 수익증가

율과 R&D 투자증가율 등에서 S&P 500 기업이나 나스닥 혁신기업을 두 배 이상 앞선 것으

로 평가됐다.

ETRI는 ICT 분야 선행표준 개발,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공공기반 표준 제정, 산업체 요구

에 맞춘 표준화 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 ICT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 기술을 글로벌 시장의 

‘기준’으로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ETRI는 국가 ICT R&D 선도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국제 기술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 ICT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거나 특정 국제표준에 국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6년 말 현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국제표준화 

기구(ISO) 등 30여 개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ETRI의 국제표준화 기구 의장단  

수임은 227석에 달한다. 표준전문가란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으로,  

미국특허 
종합평가 3년 연속 
세계 1위 달성

세계 100대 혁신
기업 선정

ICT 분야 
세계 기준이 되다

표준화 활동

의장과 부의장, 의장에 준하는 컨비너, 회의 주재자인 라포처, 표준문서 작성 책임자인 에

디터 등을 일컫는다. ETRI의 표준전문가가 표준화 기구에서 다수 활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ICT 분야에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하다는 의미다. 또 ETRI

는 뛰어난 표준화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2천 여건에 달하는 국제표준 기고서를 제출·

발표하고 있다.  

흔히 표준화 활동을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한다. 그만큼 세계 각국이 앞 다퉈 표준화 활동

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국제 표준화 활동의 50%를 중국이 독식

하겠다는 슬로건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통신장비기업 ㈜화웨이의 경우, 표준전문가  

인력만 3천명에 달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ICT 분야 전체 표준화 활동 전문가가 ㈜화웨이  

보다도 적은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ETRI는 표준전문가 활동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을 국제표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

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TRI는 글로벌 표준화 활동과 표준특허에 초점을 맞춘 R&D 기획 등을 통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표준특허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표준특허란, 특정 기술

의 세계 표준이 되는 특허를 뜻하는 것으로,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그 분야 기술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특허’라고도 한다. 보유 기술이 표준특허로 채택되면 해당 분야  

최고기술이라는 영애와 함께 강력한 시장 지배력, 그리고 막대한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다.  

2016년 말 기준 ETRI가 확보한 표준특허는 691건에 달한다.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기술표준위원회는 2012년 2월 ETRI의 ‘주파수 선택형 디지털  

전송방식’을 인체통신 분야 국제표준으로 채택했다. 인체통신이란 인체를 전송매질로 삼아 

인체 주변의 전자기기 간 통신을 가능케 하는 기술로, ETRI는 2009년 이 기술을 세계 최초

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국제표준 획득과 함께 우리나라는 인체통신 분야 명실상부

한 최고 기술국가로 자리매김했다.

2012년 6월에는 ETRI의 ‘저전력·고신뢰 무선 센서네트워크 기술’이 IEEE 표준특허로  

채택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무선 센서네트워크 분야 주도국임을 인정받았다. 이 기술은  

표준특허 강화전략

ETRI의 대표적인 
국제표준

미국특허 종합평가 3년연속 세계 1위(IPIQ)

LDM 기반 차세대 지상파방송 기술

2013년 CES 전시

표준특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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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파의 간섭과 물리적 손상에도 무선 센서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접속 상태를 유지하

고 데이터 전송에 소요되는 지연시간까지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저전력의 미디어 액세스제

어(MAC) 기술이다. 

2013년부터는 미국디지털방송표준위원회(ATSC)로부터 3DTV 관련 국제표준을 획득하기  

시작했다. 2013년 1월 ‘서비스호환 방식 실시간 3DTV 전송기술’을 시작으로, 2014년 10월 

에는 ‘고정 및 이동방송 융합형 3DTV 방송기술’이, 그리고 2015년 5월에는 ‘방송·통신  

융합형 고화질 3DTV 방송표준’이 ATSC 국제표준에 채택됐다. 또 2015년 2월에는 ‘LDM 

(계층분할다중화) 기반 차세대 지상파방송 기술’이 차세대 UHD 방송표준방식으로 주목 

받고 있는 ‘ATSC 3.0’ 국제표준의 기반기술로 채택되기도 했다. 향후, 이 기술이 ATSC 3.0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되면 국내 TV 제조업체와 3D 방송 관련 업체들의 해외시장 선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월에는 패킷(packet)통신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초가 걸리던 복구시간을 단 

0.05초로 단축한 ‘MPLS-TP 보호절체 기술’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T)에서 단일 국제

표준으로 채택됐다. 보호절체란, 사용 중인 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회경로를 통해 빠르게 

트래픽을 복구하는 기술을 뜻한다. ETRI의 기술이 단일 국제표준으로 채택됨에 따라 앞으

로 국내 통신장비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국제표준을 견인해 온 ETRI는 언제 어디서든 PC 내 자료·프로 

그램 등을 모바일 단말·노트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라우드 DaaS 시스템’을  

개발해 2014년 2월 ITU-T 국제표준을 획득했다. 이어 2016년 7월에는 이 기술을 공식 

표준으로 승인받고, DaaS 기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능구조까지 국제표준 

에 채택됨에 따라 그동안 해외 업체가 장악했던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 국내 업체들이  

대폭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IoT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분야에서도 

국제특허를 확보했다. ETRI는 통신사업자가 기존 통신망을 SDN 환경으로 안전하게 전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해 2014년 9월 ITU-T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았다. 또 

TV의 유휴 주파수대역을 이용해 반경 1㎞ 이내 사물들이 자유롭게 연결되는 IoT 환경 구축 

기술도 2014년 4월 IEEE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

2015년 이후, ETRI는 IoT와 5G 통신 등 새롭게 등장한 ICT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전략적

인 표준화 대응에 나섰다. 또 최근 새롭게 불고 있는 개방형 표준(로열티가 필요 없는 공개

된 표준) 패러다임에 발맞춰 오픈소스 기반 표준화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인텔 

등이 참여하는 오픈소스 기반 IoT 플랫폼 협력체인 OCF(Open Connectivity Founda-

tion)에 참여해 헬스케어와 자율주행 관련 오픈소스 표준을 개발하고, 글로벌 W3C(월드와

이드 웹 컨소시엄)내 무인자동차 그룹에서 무인자동차 플랫폼 인터페이스 기술표준 개발에

도 참여하고 있다.

ETRI는 국내 ICT 기술의 글로벌 시장 점유를 강화하기 위해 ICT 분야 선행기술 표준화, 

R&D-표준화 연계대응, 국내 중소기업과 연계한 시장 창출형 표준화, 공공·국민 편익형 

표준화 등 다양한 표준화 활동을 더욱 입체적·체계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제표준화 회의 장면 

국제표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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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는 이 시기에 주무부처 변동이 있었다. 바로 이명박 정부 출범이 2008년 2월로 정부 

부처 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로 통합 되었던 시기다. 따라서 그동안 주무부처 였던 정보통

신부가 그해 해체되어 ETRI는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으로 편제되었다. 

이후 지식경제부는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

부로 바뀌어 ETRI 또한 산하기관으로 속하게 되었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기관으로 재

탄생하게 되었다. 

지난 5년간의 시기는 연구원 대내·외 연구환경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고 거셌던 어려운 시기였다.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 등 

급격한 외부 환경변화도 있었고 국가 R&D사업의 단기·소형화로 인해 R&D 연구환경이 

열악해 졌다. 정권변화에 따라 매번 바뀌는 과학기술 정책과 국가 R&D전략에 큰 변화를 

온몸으로 부딪혀야 했으며, 출연연의 지배구조 개편과 역할 재정립을 위한 논의는 점점 더 

연구 자율성을 축소하여 연구원을 불안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였다. 그만큼 연구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았던 때였다. 

이와 함께 ETRI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컸던 시기였다. 미래창조과학부장

관, 차관이 ETRI를 방문, R&D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ETRI 발전 방안 워크숍에서는 조직

과 역량, 문화에 대한 다양한 혁신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재 3회에 걸친 R&D 혁신 대토론회에서는 출연연의 R&D  

성과 확산과 출연연 미래 역할 재정립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처럼 출연연 

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등 우리에게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거세기만 했던 시련의 

시기였다.  

또한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선도 주역으로서 어깨도 무거운 시점 

이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출연연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등 연구원에게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높기만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시책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고통

도 이어져 갔던 시기였다. 더불어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ETRI에 대한 관심은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 또한 그 어느때보다 컸던 시기였다.  

이에 연구원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재탄생하여 국가경제를 견인할 혁신적인  

연구 성과로써 새로운 국부창출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 시기다. 

국가 및 사회의 변화와 개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ETRI 노사 공동으로 ETRI 변화와 혁신 

경영성과10 TFT·ETRI 발전방안 노사공동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인사제도·연구환경 개선 등에 노력

하여 협력적·상생적 노사관계로의 공공기관 책무를 이행하였다. 

외부환경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슬기롭게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해 나가기위해 ETRI는 ‘IT 국가대표팀’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출연연, 

국가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냈다.  

2012년도에는 전사적 IP(Intellectual Property) 경영 전개에 힘쓴 해라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ETRI만의 독창적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Giga KOREA 사업’ 기획, ‘세계 1등 100배  

빠른 광 인터넷’ 기술개발 등 과학기술 리더십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 성장을 이끌 우수 대표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Mega Project’의 성과와 대형 융· 

복합 과제 발굴에도 노력한 한 해 였다. 이전한 기술에 대한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신 Eco-System’ 제도의 지속적 추진과 상용화 현장지원제도의 내실화와 기술

이전 검증제도의 개선을 통해 상용화 성공률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더불어 모든 직원이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의 조직문화를 가진 ‘꿈의 일터’ ETRI 구현을 위해

서도 부단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전 직원이 도전과 열정의 ‘혼(魂)’, 창의와 혁신의 ‘창(創)’, 소통과 배려의 ‘통(通)’을 지닌  

Future Creator로서 한마음을 이루는 참여와 소통의 조직문화가 구축되도록 노력했다. 

2011년도 청렴도 우수기관 지위를 바탕으로, 자기정화시스템 고도화 및 국제표준(ISO 

26000) 기반의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조직으로 진화에도 힘썼다. 

고객 특성별 차별적인 쌍방향 소통과 Bottom-up 소통을 통한 조직혁신, 스토리텔링기법

의 국민소통 ‘ETRI 동영상 뉴스’, 출연연 최초 ‘IT어린이기자단’ 출범 등 내·외부 소통 활성

화에도 주력한 한 해 였다.

특히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사적 추진체계와 선행지표 운영 등을 통해 실천과제(20개) 및 

세계 1등·핵심원천기술, 국제표준특허, 특허실시, 창업 등의 정량목표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120만 건의 다운로드 성적을 거둔 한·영 자동통역서비스인 지니톡의 개시, 182억 원  

해외기술료의 확대, 58건으로 국제표준특허 증가, 무상기술이전을 105건, 상용화현장지원

을 341명으로 확대 등의 경영성과를 창출했다. 

경영일반

지니톡 대국민 시범서비스

기가코리아 추진전략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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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출연연 최대의 기술료 창출기관이자 산업기술연구회 전체 기술료 수입의 약 50%

를 차지하는 등 ETRI는 지난 35년간 총 169.8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STEPI 분석)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중기재정운용계획(2012-2016)’을 토대로 3대 연차 예산계획(①사업

계획 및 예산 ②내부가용재원 배분계획 ③예산현황 분석)을 수립하여, 예산관리시스템에  

의한 예산계획 실행에도 앞장섰다.

정부출연금이 기존 694억 원에서 796억 원으로 확대, 연구개발적립금 효율적 배분 및 중장

기 운용전략 이행, 주요연구사업 투자 등을 전략적 예산활동으로 수행했다.

연구원은 또한 ‘지니톡’과 같은 임무 지향적 주요연구사업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연구관리 통합정보시스템, 회계전자증빙시스템, RCMS연동시스템 및 산정·집행 

·정산 프로세스 등 완비로 효율적인 연구비 관리체계를 운영했고,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무벌점을 유지했다.

또한 새로운 연구 분야에 대한 도전도 이루어졌다. ETRI 미래기획 추진체계를 마련해 ① 4개 

본부조직 기반의 R&D 미래기획 전담조직 운영 ② 유기적 미래기획 협력 추진을 위한 미래 

기획 제도·프로세스 구축·운영 ③ 미래지향적 창의·혁신형 R&D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국가 IT R&D의 청사진 제시 및 첨단융합 프로젝트 창출과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를 통한 Open R&BD에도 힘썼다. 특히 1월 17일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융합기술의 연

구개발 및 사업화 전초기지인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여러 문화 

행사 개최도 눈에 띄었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 출범 40주년과 ETRI 창립 35주년을 기념

해 KBS 열린음악회가 ETRI 대운동장에서 5월 22일 개최되기도 했다. 추혜용 차세대디스 

플레이연구단장은 제 30회 ‘정진기 언론문화상’ 과학기술 연구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흥남 원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임기를 마치고 12월 20일, 연임되었다.

인력경영 부분에서는 글로벌화 등 연구원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수준의  

창의적 연구역량과 연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글로벌 인재경영 발전전략’이 수립 

되었다.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인적자원 운용체계와 경영목표·채용·역량강화·성과· 

보상 등과 연계한 직종·직위·직급별 특성과 필요핵심역량을 반영한 인력운용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세부적으로 ‘혼(魂)·창(創)·통(通)을 지닌 Future Creator’를 인재상(ETRImanship)으로  

정립하고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에 의한 창의적인 우수인재의 채용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체계화하여 시행하였다.

연구원 인재상과 핵심가치에 기반해 종합 면접시 외부 심사위원제 신규 도입 등 우수 

인재 채용기준을 개선하고, 다채널 리쿠르팅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였으며 국내·외 인재풀 

1,491명을 구축하였다.  

근무시간의 10%를 창의적 활동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10% Rule’ 제도를 도입, Out-

Placement 교육, 정규직과 일체의 차별 없는 비정규직 처우 등을 선도적으로 시행했다.

최고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해 직위·직급별 필요핵심역량 모델링과 사전 교육 Needs를  

조사, 계층별 맞춤교육, ETRI 핵심가치 내재화 등 다양한 능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인사관리 

(HRM)와 인력개발(HRD)의 연계를 통한 우수인력의 육성 도모를 위해 1차 부서장 승진을 

위한 기술마케팅 교육 이수, 선임급과 책임급 승진을 위한 직급자격취득 과정이수의 제도 

등을 운영하였다.    

평가부분에서도 ‘임무·미래·융합’을 전략 프레임으로 기반강화 조직과 임무 수행형 조직 

출범으로 우수 성과 창출에도 앞장섰다. 특히 기관-부서-개인평가 연계 통합성과평가체계

와 다양한 성과보상체계를 통해 조직 운영 효율화를 꾀하기도 했다. 

사업화 부분 중 기술료는 글로벌 부문에 집중하여 공세적인 특허마케팅을 통한 해외국부  

창출을 주도했고, 국내 중소기업은 기술대가 보다 기술 활용성 증대와 상용화 지원을 통해 

육성하는 전략 프레임을 가동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해 ‘에스코트 3원칙(①고객맞춤형 ②고객밀착형 ③고객만족형 기술 

지원)’ 중심의 다양한 기술지원을 수행했으며 특히, 상용화현장지원(341명, 개발단축 642 

개월) 등을 통해 Chasm 극복을 유도했다. 

공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다양한 국정과제를 인식, 분야별 정책 이행 및 지원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특히, 생산유발효과 68.2조 원의 ‘Giga KOREA 사업’을 기획하는 등 미래정책도  

견인했다. 연구원은 정부연구개발 사업으로 수행한 8개 연구 성과가 ‘2012년 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에 출연연 전체 중 최다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2013년에도 연구원은 IPR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미래혁신경영’을  

전개해 나갔다. 특허성과는 제4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연구원은 혁신형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성과경영’, 글로벌 IT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경영’ 

KBS 열린음악회

김흥남 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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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 ‘인재경영’에 역점을 둔 기관운영을 통해 지속적 발전을 도모했다. 또 성과경영,  

특허경영, 인재경영 3대 경영목표의 달성을 통해 창의성(Creativity)과 생산성(Produc-

tivity)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갔다. 3대 경영목표 이외에도, ①Mega 

Project 추진 ②기술사업화 신 Eco-system 구축 ③꿈의 일터 구현 등의 3대 과제도 지속적

으로 추진, 내실 있는 결실을 얻는데 힘썼다. 이와 함께 ①과제 평균 규모 2배 제고 ②안정예산  

2배 확대 ③ 특허기술료 수입 2배 증대 등 3대 Double-up 실천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조직개편도 이뤄졌다. 1월 1일부로 융합·핵심원천·미래기획 체계 강화를 위해 12개 연구 

직할부서에서 5부문 2소인 7개 연구 직할부서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은 융합연구  

활성화, IT 산업 생태계 기반의 R&D 전략 프레임 강화, First Mover R&D를 위한 인문·기술  

융합형 미래기획 역량 강화 등을 통해 ETRI가 Smart Korea 견인을 위한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 밀착형 IT R&D 전략 프레임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ETRI Mission을 크게 ‘기관 고유임무’인 ICT R&D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  

부분과 ‘공공적 책무’인 사회현안 해결형 공공기술개발로 인식하고 각 이행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기관 고유임무’ 달성을 위한 ‘3대 R&D 이행전략’과 ‘국제표준 중심 특허경영’을 중점과

제로 추진했으며, ‘공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사회현안 해결형 ETRI 공감R&D 성과’를 사회

현안 해결형 우수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핵심원천기술개발(Championship R&D), 융·복합기술개발(Convergence R&D),  

창의연구(Creation R&D) 등 ‘3대 R&D 이행전략’을 통해 세계최고 경쟁력의 ‘4K UHDTV 

방송시스템’, 항공·해양·국방·철도·원자력·첨단방재 등 산업융합이 가능한 ‘국산 항공

OS 시스템’, 세계최고 초소형 ‘나노 엑스선 튜브 개발’ 등 첨단 연구 성과가 창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 3대 대표성과를 작년 기준으로 평가, 최종결과도 선정했다. 연구원은  

‘100배 빠른 광 인터넷 기술’과 ‘스마트 지갑 플랫폼 기술’ 그리고, ‘인터랙티브 3D 콘텐츠  

제작 시스템’ 기술을 대표성과로 선정했다. 

아울러 ‘국제표준 중심 특허경영’을 통해 건당 1천만 불 가치(MPEG-4 특허 풀 발표인용)로 

인식되는 국제표준특허 67건을 신규로 확보해 누적 376건, 잠재 자산가치 4조원의 성과를 

이뤘다. 국제표준승인 기고서는 108건 등의 표준화 성과 창출을 견인했다.

공공예산 투명·효율적 집행을 위해 과제기획부터 평가·정산·사후관리까지 관리체계

를 구축하고 운영함은 물론 감사 독립성과 4대 감사전략 기반으로 연 7,402건의 일상감사 

(541건의 감사의견 100% 반영) 등을 적극 수행, 자체감사 활성화 공로로 ‘감사 우수기관’  

선정 및 미래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국제표준 기반 사회적 책임경영(SR)을 활성화하여 2013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2회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다각적인 CS활동으로 2013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

과, 91.1점으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연구원은 12월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의 창업 준비를 One-Stop

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BIZ-무한상상실, 창업공작소를 오픈했다. 연구원은 더불어 물리

적 보안시설 강화에도 힘써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8개소 46레인의 보안게이트 설치와 

출입통제시스템 카드 리더기 497개소를 교체 및 신설했다. 

연구원은 9대 중점분야별 우수인력을 연 60명씩 5년간 300명을 신규채용하는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을 토대로 우수인재를 채용했다. 창의인재 육성, 성과 창출형 인사정책 등 인사제도 혁신  

‘글로벌 인재경영 발전방안’을 수립해 시행했다. 아울러 직종별 특성화된 직무역량교육, 전문

가양성과정(SW공학·사업기획·특허코디과정·국제표준전문가과정) 등 교육을 실시했으며  

정년 및 퇴직 후 지원프로그램 강화, 비정규직 처우 우수사례 선정 및 여성기술인 채용·보직 

비율의 확대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비전·목표·이슈·환경·요인분석 등을 통한 ‘융합· 

생태계·미래’ 중심 조직구조를 개편하고 인력을 배치했다. 인사부문에서 평가등급 배분기준 

개선안(평가등급 정규 분포화) 및 소수그룹 통합평가방안을 마련해 차년부터 시행했다. 

사업화부문에서는 208개 업체에 589명의 연구인력을 산업현장에 파견지원 하는 등 전문가 

인적교류 제도 활성화에도 앞장서기도 했다. 특히 46억 원의 기술료 감소요인(무상기술이

전 105건, 기술료 할인 옵션제 13건)에도 불구, 339억 원의 기술료를 창출했다. 창업부분도 

두드러 졌다. 예비창업 5건, 연구소기업 1건을 도출하고, 출연연 최초 ‘팀 창업(28명)’을 추진 

했다. IPR 역량부분에서도 국제표준특허 67건, 국제표준승인표준기고서 108건, 특허풀  

신규 1개 가입 등 성과를 이뤘다. 총 8,196건의 산업계 기술지원, 2,347건의 무상지원 사업 

등을 확대 시행 했다. 언론홍보부분에서 활약, 방송3사 전국방송 54회, 전시관 방문 3.2만

명, IT어린이기자단 확대, 온라인 웹진 발간 등 홍보 활성화에도 힘썼다. 정부 3.0 추진체계

를 완비했으며, 연구시설·장비 체계적 관리 및 공동 활용 활성화에도 애썼다.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업적도 있었다. 김명준 연구위원이 리눅스 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연합체인 리눅스 재단(Linux Foundation) 이사회 이사로 3월, 선출되기도 했다. 사이버

보안연구단 단장인 조현숙 박사도 제7회 아시아-태평양 정보보안 리더십 공로 프로그램

(ISLA)의 ‘올해의 수상자’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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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따뜻한 기술나눔 협약식

정홍원 국무총리 방문

세계기자협의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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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흥남 원장은 5월, 대한상공회의소 개최 한국생산성학회 주관, 제18회 생산성경영자 

대상 시상식에서 연구경영부문 ‘생산성 경영자 대상’을 수상했다. 

2014년에는 미국특허 종합평가 3년 연속 ‘세계 1위’을 차지함으로써 특허경영에 방점을 찍었

다. 미국특허전문기관인 IPIQ사에서 전 세계 연구소, 대학, 정부기관 등 288개 기관을 대상

으로 실시한 ‘2013년도 미국특허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이다. 또

한 미국 톰슨 로이터 선정, 2014년 세계 100대 혁신기관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내부적으로는 CTO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계기로 새로운 미래전략기획 프레임워크

를 구축했다. 

아울러 임무달성을 위해 3C(Championship·Convergence·Creation) R&D와 ‘사회를  

위한 ICT’ 인 ‘ETRI 공감R&D-WELLS’를 전개하기 위해 노력했다. 

개발된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92건의 국제표준특허를 대거 신규 창출한 점도 눈에 

띈다. 무엇보다 이 시기 주목해야 할 점으로는 139개 연구실이 167개 중소기업에 1실 1기업  

맞춤지원을 추진하고, 전국 12개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활성화 조치를 이행,  

162억 원의 기여매출액을 창출했다는 점이다. 

연구원의 기술도 많이 빛난 한해 였다. 11월 인천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에서는 자동통역앱인 

‘지니톡’이 ‘인천광역시 통역비서’란 이름으로 서비스 하면서 아시아인들의 사랑을 독차지  

했다. 지니톡은 그동안 2백만명 이상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전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

다.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조명에 관한 기술이 전기 분야 국제표준화 기구인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IEC)에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쾌거도 11월 있었다. 3D방송의 전송방식 또한 

미국 지상파 디지털방송 표준위원회(ATSC) 에서 국제표준으로 10월 채택되었다. 

이와 함께 중국 북경 ‘751D·Park(패션디자인광장)’에 ETRI의 최신 콘텐츠 기술들이 진출

할 물꼬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정체성 기반, 예산·집행·관리 투명성을 강화했다. 지난 2002년부터 

정규직과 동등한 비정규직 처우로 타 기관 모범사례 인정을 받아 2013년 우수기관에 선정

되기도 했다. 

정부주도의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을 100% 이행 및 복리후생 6개 항목(퇴직금 가산  

지급 등)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하고 노사관계 선진화로 무분규 상생경영을 지속했다는  

점도 주요 경영성과다. 이와 함께 e-감사시스템,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 청렴 다짐식 등  

윤리문화 내재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연구원은 2013년 창업공작소에 이어 서울지역에도 창업공작소를 10월 오픈했다. 또 주된  

고객이라 할 수 있는 ICT 중소·중견기업과 각 계 전문가 등을 연구원으로 초청, 대규모의 

연구원 개방 행사인 ‘열린 ETRI 2014’를 10월말 개최했다.

이와 함께 미국특허 종합평가 3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념하기 위해 7연구동 주변 잔디공간

을 3P창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세계 특허 1위를 상징하는 조각품을 새롭게 설치하고 CDMA  

조각품 등을 모아 배치하였으며 ‘éTree Park’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위해 6연구동의 리모델링을 통해 안정적이고 쾌적한 연구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의 위상에 부응하는 물리적 보안시설인 보안

게이트와 IC카드 출입통제시스템을 전 연구동에 설치하였다.

연구원 인력채용 분야에서는 SCI 논문 성과 등을 채용기준으로 우수성과자 2배 채용, 정원  

대비 현원비율 100%를 달성했다. 아울러 다양한 인재양성 활동으로 Best-HRD 최우수 

기관 선정 및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기술사업화부문에서 TLO 주도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전년대비 기술료가 상승했고, 중소

기업에 대한 무상기술이전·무상특허양도 증가, 기술료(할인) 옵션제 활성화 등 성과 확산

에도 주력했다. 연구원은 3월에 우리나라 출연연으로는 처음으로 향후 발생될 특허기술료

를 기초로 로열티 유동화 계약을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주)과 체결, 1백억 원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독일 프라운호퍼연구회와 공동투자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작성

하고 상호 연구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합의했다.

또한 이러한 사업화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1백개 창업, 1만 명 고용창출, 1조 원 매출 실현

의 담대한 꿈을 담아, 백만조(百萬兆) 전략을 만들었다.

신규 연구소기업·창업 23건, 167개 중소기업 1실 1기업 지원, 창업보육시설 12개실 신설 등 

높은 성과는 돋보였다. 기술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 활성화, 연구원이 보유한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도전! 창업 수레바퀴, 기술예고제 등을 꾸준히 시행했다.

또, 석·박사급 연구원 28명이 주축이 되어 2월말에는 뉴라텍(NEWRATEK, 대표이사  

이석규)이 팀 창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했다. 

이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4개 출연연간 공동기획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발주하고 ETRI를 주관연구기관으로 한 UGS융합연구단(실용화형) 1호 유치에 성공했다. 청렴다짐식

미국특허 종합평가 3년연속 세계 1위 혁신전략 보고회

연구회 이상천 이사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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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S융합연구단은 도심 싱크홀 감지·예측·대응연구로 315억 원 연구비가 투입되는 ETRI  

주관의 최초 융합연구단이 되었다. 한편 성과확산을 위해 개방·공유·융합의 ‘열린 ETRI 

2014’ 개최로 100여 개 기술을 공개하는 등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했던 한 해였다.

주요 수상 실적으로는 21세기 경영인 클럽 주관, 제29회 21세기 대상에서 ‘기술부문’대상을 

수상했고 영국의 IAM주관 ‘Asia IP Elite Company’에 2년 연속 선정되었고  국제기술경연

대회(BotPrize 2014)에서 게임 봇 판정기술 부문 세계 1위를 거머 쥐었다. 국가연구개발 우

수성과 100선 중 9건이 선정되어 출연연 최다선정기관이 되었으며, 2014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Best-HRD) 인증 및 공공부문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에서는 사업화부문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외 10월에는 우리나라 ‘인공위성의 아버지’로 불리는 최순달 전 소장(체신부장관 역임)의 

영면 소식도 들려왔다. 한국 ICT의 선구자이자 큰 별이며 TDX 성공신화를 쓴 고 최 소장

은 연구원 본원서 영결식을 개최하고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을 추서 받아 대전국립현충원

에 안장되기도 했다. 

2015년도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역동적 변혁의 시기였다. 노사 혁신위원회 권고(안) 및 

ETRI 발전방안(장관보고, 5월) 이행 등을 목적으로 노력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출연금 확대  

및 재원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연구안정화가 증대되었다. ETRI 등 산업기술연구 

중심기관(프라운호퍼형연구소) 6개 기관은 민간수탁실적과 출연금 지원의 연계가 이뤄져  

2016년도 신규사업 3개과제 25.9억 예산 증액을 통해 기관 고유사업 R&D 수행역량을 확보했

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민간부문 기술교류회를 2014년 2회에서 2015년 7회(삼성전자, 현대 

자동차, SKT, 서울아산병원)로 증대,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도 했다.

또 연구원 안정예산 확대의 일환으로 ETRI지원사업 추가 확보(121억)가 이뤄졌고 융합 

Global 및 윤리기반의 R&D 관리체계의 고도화도 이뤄졌다. 미래선도형 융합연구단의 두 

번째로 KSB 융합연구단을 수주하였다.

사용자 중심의 연구지원 및 조직가치 향상에도 힘써 ETRIware 안정화·고도화를 위해  

노력했고 4대 외부평가에서는 ‘우수’등급을 달성했다. 청렴의식 확산 및 부패요인 제거를 

위한 다각적 제도개선과 고객중심 서비스 프로그램 실천으로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진입  

여건을 조성했다. 아울러 8월 26일에는 양일간에 걸쳐 전략기획본부-사업화본부-각  

연구소 공동, ‘K-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에 참여했고 10월 13일에는 ‘열린 ETRI 2015  

in SEOUL’ 성공적 개최를 통한 브랜드 가치를 제고했다. 

연구 환경개선 및 연구원 공간활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이 이뤄졌다. 이의 일환으로 국회, 정부, 공공기관, 출연기관 다자간 영상회의시스템이  

10월 구축되었다. 연구원 국내·외 지역 센터 영상회의시스템도 5월 구축되었다. 대전의 

대표적 자랑거리로 연구원이 개발한 타슈(자전거 대여시스템)가 연구원 앞에 설치되기도 

했다. 또 연구원은 32년이 지난 노후된 기숙사 재건축을 위하여 187억 원의 사업비를 2014

년 12월에 확보하였으며, 총 8,875㎡의 부지에 새로운 기숙사(12충)와 직장어린이집(2층)을 

2018년 7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연구원이 수행하는 과제수는 대폭 축소, 300개 수준으로 줄여 연구현장 몰입도를 높이

는 노력도 이어졌다. 특히 2014년 연구원 대표성과로 대상에 오케스트라 광 인터넷 기술,  

최우수상에 스마트시대의 동반자, 텔레스크린 기술, 우수상에 정밀위치기반 서비스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기술 등이 선정되었다.  

또한 SW·콘텐츠연구소와 융합기술연구소는 1월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스파이스

(SPICE) 레벨(Level) 3 인증을 (사)한국프로세스심사협회로부터 획득, 품질경영을 선도하

고 연구개발 프로세스의 국제적 능력을 확보하기도 했다.

아울러 세계 최대의 방송장비 전시회인 ‘NAB Show 2015’에서 차세대 방송기술의 우수성

을 인정받아 ‘2015 NAB 기술혁신상’을 4월 수상했다. 또한 연구진은 4월말, 자체 개발한  

초소형 운영체제인 나노 큐플러스를 인도 아쌈주 소재 전력회사인 APDC에 25억 원 규모

의 프로젝트를 누리텔레콤을 통해 수주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5월에는 3DTV 분야서  

‘방송·통신 융합형 고화질 3DTV 방송표준’ 이 ATSC로부터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6월, 네이버(주)와 업무협약을 맺고 ETRI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 지식 콘텐츠(Easy IT 시리즈)를 포털을 통해 제공하기 시작했다.

두드러진 연구원으로는 경기욱 투명소자 및 UX창의연구센터장이 미국전기전자공학회

(IEEE)에서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Early Career Award)을 6월 수상했고, 진승헌 사이버 

보안기반연구부장은  제 9회 아시아-태평양 정보보안 리더십 공로 프로그램(ISLA)에서  

정보보호 분야 연구 성과로 ‘공로상’을 수상했다. 

2015년 12월에는 이상훈 원장이 제8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상훈 원장은 ETRI가 세계 속의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R&D의 방향성 재정립 ▲선진화된 경영체제 도입 ▲세계적인  이상훈 원장 취임

미래부 R&D혁신방안 설명회

광복 70주년 과기대표성과 인증

박원순 서울시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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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그룹 육성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창조경제의 선도적 역할 수행 및 

내부 창업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 UGS(UnderGround Safety) 

융합연구단 출범에 따른 현판식이 개최되어 싱크홀 등 사회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 

연구의 신호탄을 올렸다. 

연구원은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의 원년을 미리 예측, 2015년 말에 ETRI Easy IT 시리즈  

‘제4차 산업혁명’을 발간하고 트렌드에 맞는 기술서 및 어린이 교양도서 발간사업도 큰  

인기를 얻었다.

인력부분에서 성과·혁신마인드 함양의 新 인사제도가 구축되었다. 인사제도 개선사항으

로는 정부의 청년 고용확대 정책 부응 및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금피크제가 10월  

확정되었고 ‘전문계약직원’(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연말 제도화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  

포상 제도를 개선해 포상 수를 88개로 축소(46%) 하고 포상금액도 ETRIMan상 1백만 원에

서 2천만 원으로, 우수 직원은 70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우수부서는 70만 원에서 1천만 원

으로 대폭 확대 시행했다.  

아울러 3월에는 행정지원부서 순환근무 개선방안을, 6월에는 전문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에 옮겼다. 인사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ETRIware 기반 최초의 온라인 채용이 5월 실시

되었다. 11월에는 온라인 개인평가 이의신청 시스템을 도입했다. 12월에는 국내 파견 직원  

처우 개선을, 근무지 내 출장제도 등도 확정했다. 글로벌 우수인재 확보차원에서 2015년도  

우수인재 60명을 5월과 10월에 채용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서비스 제공, 구매조달업무의 편의성, 안정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 

Real-time 재무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이 이뤄져 실시간 집행정보 알림기능 구축

(E-mail), 부처별 사업 연계시스템 신규 개발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및 정산 지원, 대내·

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新 세무행정체계 구축이 가능해 졌다. 이와 함께 연구현장 밀착형  

지원체계 정립과 연구시설·장비 운영 선진화 및 활용 극대화를 추진했다.

사업화부문에서는 매출 1천억 원, 고용 1천 명 달성에 기여했다. 총 344개 중소·중견·창업 

기업 지원을 통한 매출 기여가 1,144억 원 및 864명의 고용창출 기여의 노력이 이어졌다. 

주요 지원 사업 현황으로는 1실 1기업(221억 원, 156명), 사업화 추가R&D(254억 원, 65명),  

연구인력 현장지원(140억 원, 54명), 기술창업(195억 원, 73명), 연구소기업(185억 원, 36명),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지원(129억 원, 236명), 상용화현장지원(239명) 등 이었다. 

또한 ‘ETRIplus 벤처포럼’을 개최해 ETRI 기술기반 비즈니스 생태계 이해관계자들 간 네트

워킹 및 소통의 장을 조성해 총 7회, 395명이 참석했다. 또 아바타 예비창업자를 4명 발굴, 

기술이전 고객·연구소기업 파트너 발굴 등도 시행되었다.

2016년도에 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Innovator’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

고 조직을 재편했다. 연구원 예산운용의 효율성 확대 및 재정건정성 확보를 비롯, 국가 정책  

지원 및 사회·경제적 기여 확대, 개방형 융합·협동연구 활성화, 통합기획체계 구축을 통

한 기술리더십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했다.

먼저 2016~2020년도 중기재정 운용계획을 수립·시행 하였고, 목표 달성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여 안정인건비 비중을 확대했다. 이로써 지난해 35.2%에서 37.6%로 향상

되었다.  

ICT 혁신 정책(과학기술 혁신정책) 수립을 4개 분야로 나눠 지원했다. 지능정보사회 대응  

종합대책(지능정보기술 및 고용관련), 미래일자리 및 고용 전략(미래준비위원회, 고용 

노동부 등), 제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IDX(Intelligent Digital Transformation) 추진 

전략(국회), 제4차 산업혁명시대 ICT R&D 중점추진분야 제시 등이다. 연구원에서는 이와 

함께 창의도전연구 분야를 신설(120억 원)해 2017년도 ETRI 지원 사업 신규과제 발굴 계

획에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5월 확정하고 전 직원에게 제안 자격을 부여해 202건의 과제를  

제안, 총 32건의 최종 창의도전과제를 선정했다.

2017년 ETRI연구개발지원사업의 전략중점연구에 통합기획 체계를 연계한 과제 기획을  

반영했다. 

또한 ‘ETRI 기술비전 보고서 및 미래기술 상위 로드맵’을 수립, ETRI 기술비전 수립 보고서 

및 미래기술 상위로드맵 수립 보고서 등을 발간했다.

아울러 해외 R&D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를 본격 시행했고 사업화부분에서는  

가치 창출형 연구 성과 관리·활용·확산체계 운영과 수요기반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지원의 확대, 기술기반 창업촉진 및 연구소기업 육성, 연구시설장비 개방 및 공동활용, ICT 

강견기업 육성 전진기지화를 주요 기치로 내걸고 시행했다.

또한 창조경제 견인을 위한 창조경제타운-창업공작소로 이어지는 개방형 제조서비스  

실증 테스트 베드를 4월에 문을 열었다. 이를 통해 연구원은 개인맞춤 생산을 지원하고  

미래 스마트 팩토리의 모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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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2016년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출연연 중 

최다인 6건이 선정되었다. 

방송미디어연구소 김휘용 영상미디어연구실장은 제 51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발명왕’에 선정되었다. 연구원은 또 10월,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가 주관한 증강 

현실(AR) 관련 국제학술대회 기술경연에서 카메라 추적기술을 활용, 우승했다. 12월에는  

세계 최고 지식재산 분야 전문저널이 주관하는 IAM 선정 ‘올해의 연구기관상’도 수상했다. 

연구원은 연구몰입 환경 조성 노력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에 힘썼다. 또 고유임무에 맞는 조직을 구성·운영했고 개인평가 제도 개선과 인사제도 

개방성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과학대중화 소통 강화 및 ETRI 정부3.0 추진과  

연구시설장비 개방 및 공동 활용에 노력했다. 

우수 연구인력 채용부분에 힘써 연구원의 중장기 중점 연구전략목표(초연결·초지능· 

초실감)와 연계한 기술 분야별 56명의 연구 인력을 채용했다. 직원 경력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했으며, 연구지원실에 사업관리 밀착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 등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12월에 재량근무제를 활용한 창의 연구년제 시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

러 중장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계획 만들고 2017년부터 3년간 여성채용 비율, 여성부서장  

비율 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목표와 실행방안도 세웠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키 위해 제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관의 비전 정립 및 조직  

개편을 2월 14일 단행해 신 ICT 패러다임 선도의 리더십 강화를 꾀했다. 이에 따라 통합 

기획조직 신설, 중점 연구분야 집중 수행을 위한 전문기술연구소 조직 재편, 연구현장 밀착

지원을 위한 사업관리기능의 연구지원실 이관 등이 이어졌다. 

개인평가에 있어 무조건적인 연구 산출물(논문, 특허, 기술이전, 표준기고서) 목표 배정

이 아닌, 개인이 잘 하는 연구 산출물을 업무목표달성도에 자율적으로 포함시켜 평가를 

받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증대시켰다. 연구 산출물에 대해 양적 평가지표에서 질적  

평가지표로의 도입·시행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분야별 JCR IF 기준 논문 평가, K-PEG

과 연계한 등록특허 품질 등급제 도입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상대평가에 의해 개인의 평가

등급을 강제로 배분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 최고등급(S등급)과 최저등급(D등급)에 대하여  

직할부서별 등급 심의위원회를 운영, 절대적 관점에서 등급을 정하게 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및 수용성을 크게 제고 했다. 

각종 인력교류도 활발히 일어났다. 융합연구 인력교류 확대로 인해 UGS, KSB 융합연구단  

피파견자가 지난해 23명에서 37명으로 증가되었고 융합연구단 파견자는 지난해 8명에서 

10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계층별 의견수렴 및 참여에 기반한 청렴업무가 추진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과학대중화 소통 강화 및 ETRI 정부3.0을 추진했고 벽을 허물고 소통·협업하는 열린 ETRI

를 만들기 위해서도 힘썼다. 언론홍보 및 온라인 홍보 또한 소통강화 측면이 강화되었고  

과학문화 대중화 프로그램의 내실화에도 노력하는 한해 였다. 

특히 다양한 공동관심사를 통해 타분야 연구자간의 교류 및 새로운 발상을 통한 집단지성 

융합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도 주력했다. 더불어 조직 일변도 관점을 탈피, 스스로 개인  

표현이 가능한 ‘의미있는 소통 콘텐츠’ 도입과 운영에도 힘썼다.

이런 변화와 소통의 일환으로 9월에는 과학철학 분야 세계적 대가인 장하석 영국 케임 

브리지대 석좌교수의 특강이 원내 국제회의장서 개최되었으며 휴게시설 이었던 에트리에

를 리모델링 하여 직원의 창의 ·소통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연구원들의 사랑과 봉사,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실천은 매년 이어져 ‘사랑의 1구좌’ 활동을 

통해 약 100여 명의 중고교 학생들이 1억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는 등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열어 사회의 귀감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ETRI는 9월, 미얀마에 ‘사랑의 앰뷸런스’ 기증과 취약계층에 사랑의 골도전화기·

온수매트 지원, 사랑의 김장·연탄 나누기 행사 등 노·사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전개

했다. 

연초 1월에는 초대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한 경상현 전 소장이 별세했다. 경 소장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의 초석을 닦았다. ETRI 소장 시절인 1982년 세계에서 열 번째로 

TDX의 개발을 이뤄냈다. 정통부 장관 재임 시절인 1996년에는 CDMA를 세계 최초로 상용

화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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